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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C은 800MW, 500MW, 200MW 표준석탄 화력발전소와 열병합 및 복합 화력발전소 수십기를

설계하였으며, 최첨단 탈황,탈질 설비를 개발하여 세계 최고의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KOPEC이 ‘인간·환경·기술의 융화’를 바탕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nytime, Anywhere... KOPEC is all around you

영흥화력발전소 부산복합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KOPEC은세계최고수준의
친환경화력발전소를설계합니다

하동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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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안승규 사장은 취임 한달을 맞이하여 직원들과 함께 열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각

사업본부와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 열린 ‘3통(通)의 장’에는 1,0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안승규 사장

은 이 자리에서 사업확대, 기술선도, 효율제고 등 경영방침을 전달하고 임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3통(通)의 장’은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열린 마음을 통해 긍정적 마인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言)과 뜻(意)과 마음(心)이 통한다는 의미의 소통 프로그램인 ‘3통(通)의 장’은

CEO와 임직원 모두의 컨센서스를 위해 질의응답 및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되었다.

취임 당시부터 임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경영과 신뢰경영을 강조했던 안승규 사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KOPEC을 만들어 가자고 역설하였다. 많은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KOPEC의 비전과 사업전략에 대해서는 EPC 체제 구축 및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수주와

매출을 증대하고 성장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3통(通)의 장’을 고유 브랜드화 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3통(通)의 장’ 실시 ‘보유기술 사업화 추진 워크숍’ 개최

‘보유기술 사업화 추진 워크숍’이 7월 9일 용인시 코오롱인재개발센타에서 기획마케팅본부장을 비롯해 각

본부(단) 총괄부서장 및 기술부서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대내외 경영환경하에서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 및 원전 해외수출이라는 국가 전략목표 달성과 함께 미래시장을 선점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회사 기술에 대한 사업화 추진전략 및 방향, 그리고 이에 대해 각 본부(단)에서 추진

해야 할 구체적 달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워크숍을 통하여 기술사업화의 근본이 되는 기술 Pool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 본부(단)별 수행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사업 모델에 필요한 분야별 기술 Depth를 결정하였으며,

주요 기술사업화(R&BD) 프로젝트를 도출하여 기술개발 결과를 비즈니스로 실현시키는 KOPEC 기술전략

체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회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이후 추진사항을 지속 수행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발전

소 설계능력을 확보하여 원전 해외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술개발 관리 체제를 완

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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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 ‘怨憎會苦’라고 하

여 인간의 고통 중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고

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

해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생활화하여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낸 잘못된 인식을 스스로 바로 잡도록 합시다.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생각의 왜곡을 깨달으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증오

를 행동으로 표현하면 스스로 무기력을 초래하고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易地思之의 자세로, 세 사람 이상만 참여하면 우리 KOPEC은 훈훈한 조직이 되어 지

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사 예절입니다. 인사예절은 아주 사소하다고 여겨져

지나쳐 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인사는 조직의 틀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

다. 우리 KOPEC가족 모두가 항상 밝은 표정으로 먼저 본 상대를 향해 인사를 건네 봅시다. 아마도 많은 엔돌핀

이 샘솟아 하루가 ‘기분짱’이 될 것입니다.

인사야말로 상호존중의 자기 표출인 만큼 인사문화가 활성화 되면 그 조직은 아주 훌륭한 에티켓 문화가 확실

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KOPEC 가족 여러분 상하간 구분없이 모두가 ‘안녕하십니까’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 봅시다. 다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하다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인사는세상을살아가는데있어서가장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기분 좋게 인사하는

활짝 핀 인사예절로 밝고 아름다운조직문화를 조성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KOPEC이 세계속의초일류 글로벌 탑

기업으로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됩시다.

2009년 8월 1일

상임감사 김 주 완

먼저 우리 KOPEC과 직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임감사 김주완입니다. 제가 벌써 8월 6일부로 회사 취임 1년을 맞이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참 세

월이 빠르군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이 회사에 발을 디딘 이후 내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

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올리는 첫 글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기자직을 떠난 후 오랜만에

써 보는 것 같아 두려움마저 앞섭니다. 

오늘은 한번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잡았습니다.

三은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최소의 단위라고 합니다. 도덕경에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노자가 삶의 법칙으로 우주의 하나됨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道

는 一을 낳고 一은 二를 낳고 二는 三을 낳고 三은 萬物을 낳는다는 말이지요. 또한 天,地,人  三才로

표현하여 우주의 하나됨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됨은 우리가 이해하고 매일의 생활에 적용

하기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수한 사람 가운데 별개로 사는 것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분열의 역사 속에서 살아 온 까닭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됨의 원리에서 보면

우리 KOPEC은 하나의 우주 속에 나누어진 또 하나의 조직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은 하나로 엮어진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됨을 거부하고 조화를 거슬러 행동한다고 가정하

면 이러한 행동들이 전체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리 조직은 실패한 조직이 되고 여기에 소속된

여러분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조화를 거스르고 불화를 조장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조직발

전을 위해 서로를 감싸고 도울 수 있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고 자기 내면에 속

한 모든 것에 대해 우리 모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타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봅니다. 그

들은 항상 자신의 분노, 증오, 비난, 복수 등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불

쾌하게 만들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지 못합니다.

K-Message

근무하고 싶은 KOPEC을 위한 再言

三의 法則과 우리 모두 
하나됨으로 거듭나야



이번 보령화력 7,8호기 및 하동화력 7,8호기의 준공으로 보령화력본부

와 하동화력본부는 설비용량 4000MW의 석탄화력 발전단지(500MW

x8기)를 구성하며, 특히 보령화력본부는 1800MW 복합화력발전소

(450MW x4기)를 포함하여 총 설비용량 5800MW 규모의 국내 최대

화력발전단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보령화력 7,8호기는 우리회사가

2002년 9월에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종합설계용역을 수주하였으며,

2005년 3월에 본관기초굴착을 시작으로, 2007년 3월에 수전(Power

Receiving), 2007년 11월에 7호기 보일러 점화를 거쳐, 2008년 2월에 

7호기 계통병입을 하였고, 같은해 6월에는 7호기 상업운전을, 6개월 

후인 2008년 12월에 8호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 

7,8호기 종합준공기념식이 보령화력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하동화력 7,8호기는 2003년 9월에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발주자기술지

원용역을 수주하여 2005년 11월에 본관기초굴착, 2007년 10월 수전,

2008년 5월 7호기 보일러 점화, 2008년 8월 8호기 보일러 점화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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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은 예로부터 자원이 풍부하고 산 좋

고 물 맑아 산자수명한 땅에 대대손손 평강

을 누리며 산다하여 “만세보령(萬世保寧)”이

라고 한다. 보령화력본부는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령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다. 보령화력

7,8호기는 초초임계 증기조건의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로서 지난 2005년 3월에 

착공하여 4년여 만에 완공되었다. 

또한 남해안의 청정해역인 한려해상국립 

공원과 섬진강, 지리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남부지역 전력공급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하동화력발전소의 하동화

력 7,8호기 또한 초초임계 증기조건의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로서 2005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12월 및 지난 5월에

완공하였다. 

KOPEC Project

남천우 / 보령화력 7,8호기 사업부책임자, 최병철 / 하동화력 7,8호기 사업부책임자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보령화력발전소 주제어실

하동화력발전소 1~8호기 전경

500MW급 초초임계압 

보령화력 7,8호기 및 
하동화력 7,8호기 발전소 준공

2008년 12월 7호기 상업운전, 지난 5월 8호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으며,

지난 7월 하동 1~8호기 종합준공식이 하동화력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보령화력 7,8호기 발전소 주기기인 보일러는 초임계압 관류형, 평형통

풍식, 옥내형이며, 증기터빈은 직렬배열, 재생/재열 복수식, 8단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일러 및 터빈발전기는 두산중공업이 공급하였고,

건설공사는 대림산업 및 대우건설이 수행하였다. 하동화력 7,8호기는

국내 대용량 석탄화력 건설사업으로는 최초로 아일랜드 턴키방식을 도

입하였으며, 보일러 아일랜드는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컨소시엄, 터

빈 아일랜드는 두산중공업, 야드 아일랜드는 삼성물산이 수행하였고,

우리회사는 기술지원용역으로 참여하였다. 아일랜드 턴키방식은 국내

에서 전통적으로 주기기 및 보조기기, 건설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Piece-meal 방식으로 발주하여 건설하는 방식과는 달리 발전소를 몇

개의 아일랜드로 분할하여 각 아일랜드별로 상세설계, 구매, 시공 및 시

운전을 일괄로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초초임계(USC) 석탄화력 도입

우리회사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설계기준 및 공정이 적용된 500MW급

표준화 사업을 통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력수요가 선진국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일일 기동정지, 주말 기동정

지, 급격한 부하변동, 부분부하 조건에서 고효율 특성을 가지도록

500MW급 표준석탄화력을 설계하였다. 초임계압, 관류형 및 변압운전

방식인 한국형표준석탄화력발전소의 종합 설계 업무를 주도하면서 풍

부한 설계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지구환

경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고 장기전력 수

급계획 달성, 안정된 전력공급원의 확보 및

발전비용 저감 등을 목표로 하여 고효율, 환

경친화적인 초초임계 화력발전 기술을 개발

하여 보령화력 7,8호기 및 하동화력 7,8호기

화력발전소에 적용하였다. 이는 발전효율이

기존 초임계압 표준석탄화력발전소보다 약

2.4% 이상 증가되는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

로서 최적의 발전설비 선정과 함께 증기온도

를 상향한 초초임계 설계 적용으로 우리회사

는 화력분야 설계 사업의 세계적 입지를 확

보하였다.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차세대 발전 기술인 초

초임계 보령 7,8호기 및 하동 7,8호기 석탄화

력발전소는 기존 표준석탄화력발전소의 주

요 설계특성을 바탕으로 발전소 설계의 주요

인자인 주증기 및 재열증기온도를 기존

538℃/538℃에서 566℃/593℃ 이상으로 상

향하여 주기기의 성능이 최대 발휘되도록 하

였다. 또한, 고효율 발전은 연료 절감을 통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CO₂ 발생량 저감

으로 인하여 향후 CO₂배출 규제시 탄소세 부

과 및 배출권 거래에 따른 비용감소와 함께 

환경 친화적인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국내외



7월 6일(월)

밤 11시 30분,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니꼬(Nikko) 호텔 비즈니스 미팅 룸. 회의실 열기를 식히기 위해 열어 둔 문틈 사이

로 낯설고 조금은 거친 한국말들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날 새벽 집을 나서 7시간 비행기를 타고 콸라룸푸르까지 날아온

12명의 엔지니어는 피곤함도 잊고서 내일 있을 말레이시아 국영전력공사(Tenaga Nasional Berhad)와의 사업착수회의

어젠더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빈틈없는 회의 준비에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

7월 7일(화)

오후 4시경, TNB 본사 컨퍼런스 룸. 사업착수회의에 참가해 APR1400 소개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양재영 박사는 벌써 40

분 넘게 30여 명의 TNB측 참석자들로부터 마치 스콜처럼 쏟아지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질문들을 당황하거나 한 치의 흔들

림도 없이 해박한 전문 지식과 유창한 영어로 그리고, 틈틈이 유머를 섞어가며 여유롭게 핸들링하고 있다.

7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해외사업개발실 이재규 실장이 ‘신규 원전 도입국을 위한 팁(조언)’이라는 주제로 원전 최초 도입국가에서

단계별로 검토하고 숙고하여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해 객관적 논거를 가지고 하나

하나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참석자들이 프리젠테이션에 푹 빠

져들어 큰 컨퍼런스 룸에는 눈동자 돌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7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주제별로 10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은 KOPEC의 사업 참여 전

문가들을 TNB측 회의 참석자들이 작게는 2~3명에서, 많게는 8-9명씩 에워

싸고 그 동안 궁금했던 원전 관련 궁금증을 묻고 답하고, 종이에 써가면서 설

명을 하고, 서로 자기의 논거를 펼치며 어느 때는 마치 으르렁거리는 맹수처

럼, 어떤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세상 얘기에 유치원생들이 귀를 쫑긋 세

우듯, 또 시전의 장사꾼들이 왁자지껄하게 서로 흥정을 하듯이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주제별 팀 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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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장을 선점하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한국형

표준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 모델로서 해외

사업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 및 설비신뢰성 향상

보령 7,8호기 및 하동 7,8호기는 기존 1~6호

기의 취배수구조물, 연료공급설비 및 저탄

장, 용수공급설비, 수처리 및 폐수처리설비,

회처리설비, 탈황설비 등의 설비를 최대한 공

용으로 이용하도록 검토, 계획되어 발전소 건

설 공사비를 절감하였으며, 보일러에서 배출

되는 회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식

저회설비를 적용하였다.

특히 보령 7,8호기 및 하동 7,8호기는 기존 발

전소 부지에 건설된 발전설비로 기존 발전설

비의 간섭을 최소화한 부지배치 및 설비 최적형식선정, 계통구성, 기존

설비의 공용화, 선행호기 설비개선 및 신기술적용 등 수명주기비용

(Life Cycle Cost)에 의한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기법을 적용하

여 설비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한 발전소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발전소 건설

보령 7,8호기 및 하동 7,8호기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식 전기집진기와 탈황설

비 및 탈질설비 등 환경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석탄저장지역에

는 석탄의 비산을 막기 위한 석탄비산방지설비를 설치하여 환경친화를

세심히 배려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령화력 7,8호기 설계역무를 수행하면서, 최근 에너지 활용의 극대화

및 신재생에너지 창출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기존 보령 1~6호기

및 신규 7,8호기 발전소에서 방류되는 배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소건설

설계도 추진하게 되었다. 보령 7,8호기 발전소의 방류수를 이용한 제2

소수력발전소는 1250kW 2기로서, 2008년 5월에 계통병입을 실시하

였고, 1~6호기 방류수를 이용한 제1소수력발전소는 1250kW  4기로서,

7월말에 준공을 맞이하였다.

이번 보령화력 7,8호기와 하동화력 7,8호기 준공에 따라 우리회사는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설계를 다수 수행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다양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발전

소건설에 KOPEC의 명품설계를 제공할 것이다. 

양인수 / 해외사업개발실 차장

말레이 반도에 나부끼는 KOPEC의 깃발!

말레이시아 최초 원전 
예비타당성검토 프로젝트 

하동화력발전소 건설현장

하동화력발전소 종합준공식

사전준비회의

사업착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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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한국전력-TNB 간의 포괄적 양

해각서(MOU)하에서 사업개발 협의를 시작

한 이래 7개월 만에 TNB에서 발주한 ‘말레이

시아 최초 원전 예비타당성검토 프로젝트 계

약’을 체결하고, 7월 7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

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사업착수회의

에 참가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예비 타

당성검토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하는 인

력양성 OJT 교육으로 나눠지고, 교육을 제외

한 대부분의 역무를 전적으로 우리 KOPEC

이 주도하여 사업 기획, 예정 부지 조사 및 기

기 제조업체 현지 실사, 중간 및 최종 보고서

작성, 다음 단계의 본 타당성검토 기술사양

개발 및 수행 계획(안) 수립, 말레이시아 원전

건설을 위한 정책적 제언, 공동 워크샵 개최

등을 2010년 6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역무는 타당성검토 범위(Scoping for

Feasibility Study), 부지 선정 검토(Site Se-

lection Review), 노형 선정(Reactor Tech-

nology Option), 핵연료 공급 조사(Nuclear Fuel Supply Survey), 산업

체 실사 방법론(Industry Survey Methodology), 종합 사업 공정(Master

Project Schedule),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조직 및 인력양

성(Organizational and Manpower Development), 공공 수용성(Public

Acceptance), 자금조달(Financing) 등 1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검토 프로젝트는 KOPEC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원전 산업계나 국가적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KOPEC이 당당히 컨설팅 비용을 받고 수행하는 최초의 해외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타당성검토 사업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 동안 한국

원전 산업계는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과 다양

한 신규 원전 타당성검토 연구를 수행해 왔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한

국이 먼 미래의 사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요 비용을 관련국과 공동

분담하거나 또는 우리가 대부분 부담하는 국제협력 방식으로 수행했었

기에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출발점이자 전환점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그 동안의 타당성검토 사업들은 양국 정부간의 관련 협약이나 양

해각서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수행 조직의 구조적 포지

셔닝(positioning)이 중요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KOPEC은 실제로는 타

당성검토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엔지니어링 회사임에도 불구

하고 늘 아웃사이더였다. 타당성검토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역무이다. 즉 KOPEC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이며, 잘 해야만 하

는 사업이고, KOPEC이 주 사업 영역으로 키

워 나가야 하는 전문기술 분야이다. 물론 이

번에도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KOPEC이 실

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분야에 대해서만

각각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

연료,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전문가들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고, KOPEC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타당성검토 사업을

리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

는 구조를 갖추고 원전 타당성검토 사업을 하

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TNB와 신규 원전 관련 프로젝트를 수

행함에 따라 TNB를 비롯한 말레이시아의 여

러 원전 주체들과 휴먼 네트워크 구축 등 향

후의 말레이시아 원전 건설 사업에서 한국형

원전의 유리한 수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사업

개발 협의를 위한 콸라룸푸르로의 첫 출장에서 시작하여 사업 제의서

작성 및 제출, 제의서 관련 질의응답, 사업주의 사업 의향서 접수, 계약

서 초안 작성, 계약 조건 협의 및 이견 사항 협의를 위한 Conference

Call 미팅, 계약 체결, 그리고 연이어 개최되는 사업착수회의 준비로 길

게 보면 7개월, 짧게는 약 2개월 동안 정신없이 달려 왔다. 어느 때는 힘

들고 피곤했지만, 지금 이 순간 너무 기쁘고 가슴 벅차다.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미 언급한 그 중요성과 의의를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신규 사업 개발을 향한 첫 면대면 미팅

부터 제의서 작성, 협상, 계약 체결, 그리고 그 사업의 실제적 수행이라

는 전 사이클을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중요 포인트마다 결정적 도움을 준

많은  선후배에게 깊이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 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다. 몇 년 후 말레이시아 최초 원전 건설 현장에 당당히 나부끼게

될 더 큰 우리 KOPEC의 깃발을 상상하며.

페트로나스 쌍둥이빌딩(KLCC)를 배경으로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양복렬 대사와의 면담

TNB 본사 방문을 마치고

TNB 부사장과의 면담

주제별 팀회의

사업착수회의를 성공리에 마치고



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위험이 공존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시작하여, 설

계부터 운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안전문화를 유지할 때에만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노심의 용융 방지와 방사성 물질의 차폐 그리고 방사성 피폭을 저감시키거나 공중의 보건을 안전

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제어봉 삽입, 내진설계, 원자로의 긴급정지(scram), 중대사고 해석, 냉각재 상실 또는 유출,

다중 방어 막(multi defense barrier), 비상운전절차서, 피동안전성(passive features) 등 다양한 사고와 고장에

대한 예방과 대처방안이 폭넓게 고안되어 있다. 안전 개념은 모든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방어와 장벽을 구축하고 공중의 보건과 안전을 시스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첨단 전자

장비의 발달과 더불어 요즘 발전소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추세이며 첨단 계측제어

설비, 인간과 기계 연계성, 인간의 실수(human errors) 등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고와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 인간이 구축한 시스템 자체가 오히려 사고를 유도할 가

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도 조사하고, 안전지대와 위험지대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경

계선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가를 고찰하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설계자와 기술자는 자신의 믿음과 안전개념에 관한 가설(as-

sumptions)조차도 다시 의심하여 살펴보는 안전 문화(safety culture)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

었다. 이 세상에 사고나 고장이 없는 완전무결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식의 전환

만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건강한 상태는 잠복한 병에 저항하는

힘을 유지할 때라는 이치와도 유사하다.    

우리 KOPEC 직원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시스템이 완벽하고 절대적 안전성을 가졌다는 전제를 달지 않고, 사고 제로의

목표를 세우지는 않는다. 원자력 안전문화는 끊임없이 시스템을 되짚어

보고 설계를 재검토하며 사고의 잠재성을 하나씩 제거하려는 과정

과 노력이 이어질 뿐이다. 

특히 원자력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여러 위험 요소들, 사고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며 토의하기도 한다. 여기서 가상사

고 시나리오, 구조의 건전성, 기기와 장비의 오작동 가능

성, 시스템 점검 등을 살펴보기도 한다. 경계심을 늦추

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이 보장될 것이다.

병이 들어 몸이 아프면 도대체 이 병이 언제쯤 생겨난 것인지, 그 동안 자신은 건강했던 것인지 병중

에 있었던 것인지 막연할 때가 있다. 의학자들은 질환과 건강을 단독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한다. 어

떤 막대가 길다는 생각은 짧은 막대와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쁜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못난 사

람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편하다가 걱정과 근심이 끼어들면 사람은 곧 불안해져 버린다. 평안과 불

안 사이를 알 수 있을까? 우리는 평안과 불안 사이의 오고감만을 느낄 수 있다. 세상이 상대적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최초로 인식한 사람은 노자였고 그런 지혜를 담아 그는 <도덕경>을 남겼다. 길고

짧은 것, 빠르고 느린 것, 강하고 약한 것은 대극을 이루며 쌍으로 존재하는 운명이라고 한다. 

현대문명은 고도로 복잡한 비행기, 항공모함, 발전소, 고속열차, 대형 컴퓨터, 초고층 빌딩을 탄생시

켰다.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깊은 바다 밑까지 살펴보게 한다. 이와 같은 복합 시스템에서 발생하

는 사고는 대개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났었다. 어떤 돌발적 우연성이 정비 누락, 재료 결함, 인간 판단

의 오류와 결합하여 치명적 재앙으로 번져갔다. 그 예로서, 우리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 체

르노빌 원전사고를 기억한다. 삶과 죽음이 한 순간에 갈라지듯이 안전과 위험도 한순간의 차이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세상에서 내일 여행을 떠날 때 안전하게 귀환할 확률은? 물론 대체로 무사할 것이다. 그러나 뉴

스에서 보면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사고나 위험을 운 좋

게 벗어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안전한 상태와 위험한 사고의 경계는 엄밀히 보면 없다. 안전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어떤

위험이나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정의되어 있다. 결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뜻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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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 & 感

이태윤 /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차장

안전과 위험 사이  



16·17August 2009 · KOPEC family 

하동 7,8호기 플랜트 토목팀
전기설 / 플)토목건축기술처 대리

‘土木’이란 단어를 보면 흙과 나무가 함께 하고 있다. 이처럼 흙과 나무를 이용하고 나아가 철과 물을 함께하여

토목은 사람들을 보다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끔씩 토목인을 ‘노가다’,

‘무식한 토쟁이’니 하는 말로 비하할 때가 있다. 이는 물과 공기가 풍부하다보니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듯이,

토목업무가 물과 공기처럼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고 익숙하다보니 그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 아닐까 하는 작은 소견이 든다.

지금부터 플랜트의 꽃인 시스템이 활짝 꽃을 피

울 수 있도록 주야로 숨은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

들이 있는 토목분야를 소개하고자 한다. 플랜트

에서 토목이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스템을 예

측하여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과거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곳곳에 다양한 구조물

을 설계하는 것이다. 설계한 구조물이 다른 분야

의 기술과 열정이 꽃 피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생각에 관련 엔지니어의 한 사람으로 자

부심을 가지고 있다. 토목설계는 관련 기준 및 법

규 준수는 기본이며, 엔지니어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발전설비 건물과 기초를 현장

여건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비로소 세

상에 성과물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게 된다. 하

동 7,8호기는 기존의 용역수행 방식과 다른 EPC

TURNKEY ISLAND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발

전설계 용역이다. 이를 TURBINE, BOILER,

YARD ISLAND의 3가지 부분으로 사업주 지원

과 직접 설계분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BOILER ISLAND는 보일러 철골 구조물로 전

달되는 각각의 설비 하중을 고려하여 증기 생산

설비인 보일러 관련 계통설비를 수명 기간 내에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업무이다. TURBINE

ISLAND는 발전에 필요한 터빈발전기, 복수기 등의 여러 설비를 수용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하중에 대하여 견

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터빈발전기 기초는 진동기계기초로서 고압터빈, 중압터빈, 저압터빈 및 발전기를 지지

하는 철근콘크리트 기초 구조물로 터빈 건물과는 분리하여 발전기 운전시 발생하는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경험이 많이 필요한 일이다.

YARD ISLAND는 하동 7,8호기 발전소를 짓기 위해 선행되는 부지정지, 각종 발전설비의 기초, 발전소를 통

행하기 위한 구내도로,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오·우수를 조절하는 구내배수 사업이 있다. 또한 화력발전소 특

성상 석탄을 취급하는 설비의 기초, 그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 기초,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회를 처리하는 설

비의 기초와 석탄이 연소된 후 대기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통로 연돌,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변압기관

련 설계 업무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과 관련 있는 복수기에 사용할 냉각수를 끌어오고 내보내는 냉각

수계통이 있다.

Team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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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work

하동 7,8호기의 앞서 설명한 세 사업 분야
책임자를 맡고 있다. 사업 중간에 업무를
맡았지만 탁월한 업무전환능력으로 팀 
분위기 및 사업현황을 단기간에 파악하였
다. 평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업무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성과는 팀원들의 사기가 만든다”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사기를 북돋아 주는

‘지장(智將)’이다.

이정훈팀장

토질 기술자로 땅에 관
한한 이 분의 손을 피해
갈 수 없다. 해박한 지식
을 갖추고 아무리 바빠
도 동료들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
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마음이 넉넉하다.

본관 팀의 고참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
하며 축적한 경험과 설계 노하우를 후배들
에게 가감 없이 전수해 주는 인정 많은 선
배다. 현재 탈황 및 탈질분야 토목구조물
설계와 성능개선 분야를 맡고 있다. 

유기경 차장

냉각수 계통업무를 맡고 있으며 물에 대하여 이 분을
빼놓고는 말하기 힘들다. 하동 1,2호기 시절부터 지금
까지 역무를 맡고 있어 하동부지에 밝고, 회사 내 여러
계통의 동료와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인생을 여유
롭고 ‘물’과 같이 ‘술’리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엔지니
어다.

박대현 차장

어떠한 미사여구로도 포장될 수 없는 숨은 실력파
다. 토질 및 기초 분야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국내
외 발전소의 모든 지반을 해석 및 분석하고 조련하
는 박학다식한 이론가다. 평소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
문에 선배 및 후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모범적
인 직장인이다.

방창국 차장

토목의 부지정지 및 각종 발전설비 기초 담당이라고 우락부락
한 모습을 상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와!’ 소리가 절로 나오
는 ‘꽃미남’에 근육이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목소리 또한 들어
보면 ‘완벽하구나’ 생각될 정도이다.

하정수 차장
연돌구조물 명품 설계에 대해서 타의 추종
을 불허한다. 축적된 경험과 설계기술을 후
배들에게 전수하고 현재에는 친환경 에너
지사업인 풍력과 태양광발전 분야를 담당
하고 있다. 외모와 풍채에서도 드러나듯이
성격이 밝고 여유롭지만 일처리엔 빈틈이
없는 완벽주의자다.

최수영차장

야드 팀 소분야 책임자를 맡고 있다.
YARD ISLAND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
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방면으로 볼 수 있도록 팀원들과 함께
하면서 그 방안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며
겸손함을 잃지 않는 ‘예장(禮將)’이다.

최기현 팀장

냉각수 계통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여러 분야와 일하면서도, 문제가 터
지면 미루지 않고 웃으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 노력한다. 아마도 신실
한 기독교 신자이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 꺼내어 본다.

류민광 차장

본관 팀 소분야 책임자를 맡고 있다.
BOILER ISLAND, TURBINE ISLAND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해 묵묵히 팀원들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 주면서, 결
론 도출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챙겨
주는 잔정이 많은 ‘덕장(德將)’이다.

안윤환 팀장

냉각수 계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말이 많
아 초창기 선배들 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으나, 꺼지지 않는 라디오로 회식의
즐거움을 안겨다 주고 있다. 한 아이의 아
버지가 되어 업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항상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엔
지니어 & 엔터테이너’이다.

전기설 대리

토질에 관련한 업무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
는 새내기 같은 31기 사우로, 버럭 승경이라
고 불릴 정도로 성격이 상당히 터프하지만,
알고 보면 여린 마음의 소유자다. 금쪽같은
딸을 낳아 항상 즐겁게 생활하며 선배들에
게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터프가이’다.

백승경 대리

신입사원 같지 않은 실력으로 선배들에게 인
정받아, 머지않아 본관팀을 이끌어 갈 최고의
주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 할 때도 철두철미
하며, 술 마실 때조차 철저하게 취해야 하는
완벽주의자로 토목분야의 재간둥이다.

장종철 대리

7년의 공백을 깬 플랜트 토목기수로서 없어서
는 안될 중요한 인재다. 항상 팀의 많은 선배
들과 몇 없는 후배들 챙기느라 정신없어 아직
장가를 못 간 총각으로 여러분께 공개구혼 한
번 조심히 요청해 본다. 

이호민 대리

하동화력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본관건물 설
계를 담당해 온 자타 공인 ‘하동맨’이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Behind-Story를 알고 있으
며 보따리를 풀어 놓으면 알짜배기 설계경
험 기술이 와르르 쏟아진다. 성격이 활달하
여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전천후 ‘인간
형’이다.

신동원 차장
형남석 차장



이번 ANIMMA 학회에서는 원자력 계측분야를 중심으로 25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400여명이 참여하였다. 국내에서는 우리회사와 한국

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중앙대학교에서 각 1명씩 모두 4명

이 참여했다. 이번 학회는 프랑스 지중해변의 마르세이유에서 개최되었

고, 다음 학회는 2년 후 벨기에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르세이유는 무역항

이며 15세기부터 프랑스에 편입되었다. 프랑스 혁명시기에 이 지역 출신

민병대가 활약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해 프랑스 국가도 ‘La Marseil-

laise’이다. 현지 도착 후 일요일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우리회사 

정완일 부장 내외(아래 사진)를 만나서 반가웠다. 정완일 부장은 현재 까다

라시의 ITER 사업소에 파견근무중이며, 학회장소인 마르세이유 지역의

특성과 유럽 원자력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설명해주어서 매우 고마웠다. 

첫날 개회연설에서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가 협력하여 수행중

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유럽연합이 형성된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미국에 맞서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저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료시험 원자로인 JHR, 중형 핵융합로인 JET, 국제 핵

융합 실험로인 ITER 등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우리회사의 논문은 발전용원자로의 계측 관련 2.4분과에서 발표되었다. 이 분과에서는 4세대

원자로인 소듐고속로 관련 내용이 다수 있었는데, 음향검출기, 음향신호특성 등 초음파기술을

적용한 고장검출 및 비파괴검사와 온도센서를 배열하여 냉각재 누설을 검출하는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노내 및 노외 핵계측 기술을 연계하여 응용하는 기술, 원자로 반응도 측정 및 잡음해

석, 광섬유를 이용한 온도 및 압력 측정, 원자로 건물 감시자동화 관련 논문 등이 발표되었다. 

기초물리학과 실험용원자로 관련 1.1 및 1.2 분과에서는 방사선량 측정,

압전소자 방사능피폭 영향, 열전대 기반의 압력측정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안전, 환경 및 보건에 대한 핵계측 및 측정방법 관련 1.3

분과는 방사능감시계통, 라돈 검출기, 환경방사능, 산업용 토모그라피,

방사능 트레이서 감시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핵융합 및 플라스마 물

리학 관련 2.1 분과에서는 핵융합로 진단, 중성자 스펙트로스코피, 감

마신호 취득, 레이저 절개 측정 등과 관련된 기술이 발표되었고 핵연료

주기 관련 2.2 분과에서는 감마 스펙트로메트리, 알파선 감시, 폐기물

저장소 온라인 감시, X선 컴퓨터 토모그라피 등이 주요 주제였으며 세이프가드 측정 및 홈랜드 안전 관련 2.3

분과는 핵물질 국경반입 금지 방법, IAEA 세이프가드 계측기의 교정기법, 우주방사선 래디오그라피, 중성자/

감마 조사에 의한 물질식별, 고속증식로 제어봉구동장치의 와전류 위치감지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6월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원자력위원회(CEA)가 벨기에 원자력연

구센터(SCK·CEN), 프랑스 프로방스 대학과 연계하여 주최한 AN-

IMMA-2009(Advancements in Nuclear Instrumentation, Meas-

urement Methods & their Application) 국제학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ANIMMA 국제학회 논문발표를 통해 신고리 3,4호기 NSSS 건전성감

시계통(NIMS)에 적용된 첨단 설계기술을 홍보하였고,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는 계측제어분야 기술개발 동향과 개발정보를 입수하였다. 

20·21August 2009 · KOPEC family 

Benchmarking & Globalization

프랑스 ANIMMA-2009
국제학회를 다녀와서 

오양균 / 계측제어설계처 부장

이번 ANIMMA 학회는 포스터 논문을 포함하여 모든 참여자의 논문에 대해 발표 및 토론 기회를 주려는 주최측

의 성의가 돋보였다. 또한 학회참여자의 상호교류와 견문확대를 배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 덕분에 프

랑스 문화를 일부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 출장에서 유로화를 처음으로 사용해 봤는데, 유로 지폐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면에는 출입문, 뒷면에는 교량과 유럽지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로 동전에도 전면에는 유

럽지도가 뒷면에는 악기 혹은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상이 있어서, 주로 역사속의 위인을 포함하는 타국 화폐와 달

라 보였다. 학회 출장중에 한국타이어, 대우냉장고 광고간판이 자주 보여서 반가웠다. 짧은 기간의 출장이었지만

새벽에는 가능하면 조깅을 했는데, 현지의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으며 시차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번 ANIMMA 학회는 계측분야에 초점을 두고 개최된 국제학

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유럽에서 ITER 등 원자력 연

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

우하는 기초 및 핵심 기술인 계측분야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목

적으로 프랑스 CEA와 벨기에 SCK·CEN이 연합하여 주최한

결과로 생각한다. ANIMMA-2009 학회에 참가하여 계측 및 감

시기술 관련 전반적인 기술개발 현황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

이 되었다. 이후에도 많은 직원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

여, 국제학회에서 우리회사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사례가 꾸준

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학회장 입구에서

거리의 그림 노점상에서

새벽 조깅

갈라 디너에서 참석자와 함께

EDF사 전시장에서

우연히 정완일 부장 내외와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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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직원 및 가족 200여명은 7월 18일 김천포도특구지역 일원에서 열린 ‘김천

포도농원 체험 및 문화탐방 행사’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김천시 주최로 황악산

반곡포도농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모두에게 캠벨포도 2kg을 직접 따서 가져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참가자들은 도회지에서 접하기 힘든 자연의 싱그러움과

포도 향기에 취해 7월의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한 포도 따기 행사에 앞서 직지문화공원, 도자기박물관, 직지사 관람 등 김천시 

문화탐방이 진행되었다. 특히 문화탐방 중에는 페이스 페인팅, 도예체험,

전통부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기회가 함께 주어져 

임직원 가족들이 향후 회사 이전지역인 김천시의 문화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김천시가 임직원 및 가족을 초청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회사는 해마다 직원들의 높은 호응속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김천시와의 상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왔다.

김천 포도농원 체험 및 
문화탐방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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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게임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녀 집에서 학교까지 4km가 넘는 거리였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매일 왕복 2시간 이상을 걸어
서 학교에 다녔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와보니 낯선 자전거 한대가 있었다. 군에서 휴가나온 형이 사병 
봉급을 모은 돈으로 산 중고 자전거였다. 그 당시에는 형에 대한 고마움보다 자전거가 생겼다는 기쁨이 앞서 저녁도
먹지 않고 신작로에서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었다. 이후 나의 발이 되어주었던 중고 자전거.
지난해 아내가 자전거 연습 하는걸 도와주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형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생각해본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성규 / 기계기술처 차장

정장용 벨트를 캐주얼 바지에도 하는 걸 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용돈을 아껴 생일날 처음으로 
선물해준 캐주얼 바지용 벨트를 잊을 수가 없다. 
아들 성격이 무뚝뚝해 한번도 선물 받아 본 적이 없
어서인지 아빠 선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너무나 떳떳이 요구하던 얼굴까지 그립다.
김성인 / 기계배관기술처 차장 

입사 후 혼자 상경하여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 때 우리 팀원들이 돈을 모아서 
전자레인지를 사 주었다. 전자레인지를 통해 
데워져 나오는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팀원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진다. 
이재준 / 기계배관기술처

초등 1학년때 삼촌 친구가 곤충과 동물 내용의 
동화책을 사주었다. 시골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교과서 외에 다른 책이 있다고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받아 본 동화책은 정말 신비롭고 
흥미로웠다. 삼촌 친구가 멀리 외지로 돈 벌러 
나가 용돈을 아껴 사 주었던 따뜻한 마음이 지금도 
가슴에 와 닿는다.
김택모 / 원자로계통설계처 차장

매일 자기전 큰아이(중3)와 작은아이(초6)가 
엄마와 아빠에게 와서 ‘하트 & 무릎 살짝 구부리기’로 

‘Good-Night’ 인사를 한다. 아내가 어릴 적에 가르쳤던 인사가 아직
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는
의미로 매일 주고 받는 인사지만 
그 순간 최고의 행복감을 느낀다. 큰아이는 철이 들어 횟수가 
많이 줄었지만 큰 키의 어정쩡한 모습은 또 하나의 웃음을 자아낸다. 
김재갑 / 전력기술연구소 차장 

대학생때 MP3가 몹시 갖고 싶었지만 
가격이 부담이었다. 그때 연애중이던 
지금의 아내가 선뜻 영어 공부하라는 말과 
함께 건넨 용량은 크지 않고 덩치만 컸던
MP3. 이 MP3가 8년 동안 내 곁에서 
음악을 들려주었고, 이제는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해도 잘 간직하고 있다.
송민섭 / 기계설계처 대리

의견이 사보에 실리면 준다고 했던 홍보팀에서
받게 될 작은 선물. 과거에 받았던 선물에 대한 
감동은 이미 희미해졌고 먼 미래에 받게 될 
선물은 너무 불투명하고 가장 가능성 높은 
현재에 내가 받을 최고의 선물은 홍보팀 선물 
아닐까. 제일 귀중한 선물(Present)은 
현재(Present)라고 하지 않는가. 
김태진 / 노사협력실 팀장

2007년 미얀마 봉사활동 시절에
그곳 아이들을 통하여 보았던 

‘행복’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비타민이다.
노지현 / 기계기술처 

할아버지가 지어준 ‘내 이름 석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이름을 선물로 받는다. 이름은 써버리거나 먹어버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늘 그 사람과 한평생을 같이 하고 죽어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 虎死留皮 人死留名,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선물로 받아서 
이만큼 소중하고 오래 간직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남군우 / 행정재무처

면접관 :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딸 : 아버지. 
면접관 : 왜 존경하는가? 
딸 : 아버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준 분입니다. 
최종합격후 면접관 :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가정이 안정되고,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가정 교육이 제대로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학생교육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합격시킨다. 올해 고등학교 선생이 된 딸의 
이 같은 면접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김지환 / 배관기술처 부장

지금 현재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지난 시간 내게 
부여되었던 내 운명에 감사한다. ‘내가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부모님이 
지금처럼 건강하지 않으면’ ‘그 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이 곳에서의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처럼 내게 주어진 운명이 
조금만 바뀌었더라도 지금 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황병헌 / 원자로계통설계처

어느날 우연히 만나 나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람이 된 아내. 
아내야 말로 삶이 나에게 가져다 준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나에게 
끊임없는 기쁨을 안겨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가족을 이룰 수 있게 정성껏 
내조를 다한 아내에게 고맙다. 
손석훈 / 원자로계통설계처 팀장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 바다, 수영……. 초등학생들에게 여

름 하면 생각나는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 대개가 여름 방학,

강렬한 태양, 바다, 수영이라고 한다. 

수영얘기를 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수영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자유형 400m에서 따냈던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를 떠올리게 된다. 작년 이맘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

구나 TV 앞에 앉아 수영선수 박태환을 응원하였으리라 생각

한다. 나 또한 각종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수영동호회 회원들

과 함께 우승을 목표로 하여 응원한 적이 있다. 수영대회 후에

모두들 모여 아쉬움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뒤풀이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 또는 맥주를 먹는 맛은 즐겨본 사람만 알 것이다.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가진 나로서는 여름을 목 빠지게 기다리게 된다. 매년은 아니지만 시간이 날 때

면 서해쪽 해수욕장에 찾아가서 자원 봉사를 하곤 했다. 사람들이 놀고 있는 바다를 하루종일 보고 있

노라면, 약간은 지루하기도 하지만, 왠지 내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푸근해

지곤 한다. 수영에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인명구조원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한다. 

수영은 여름에도 좋지만 사계절 내내 신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좋은 운동이다. 나는 신체건강뿐만 아

니라 정신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시간이 될 때마다 가까운 실내수영장을 

KOPEC
돌핀스 수영회

백승수 / 원자로계통설계처 차장, 돌핀스 수영회 총무

찾곤 한다. 테니스, 골프, 축구, 탁구, 헬스 등 많은 운동이 있지만, 수영은 참 중독성이 강하다. 하루라도 수영을 하지 않으

면 왠지 이상하게 기분이 처지면서 저녁시간에는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나뿐만이 아니라 수영을 좋아하는 돌핀스 수영회 

회원들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왜 좀 더 어렸을 때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처럼 수영에 대한 좋은 점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KOPEC 돌핀스 수영회는 황해룡 상무를 회장으로, 최근호 부장,

김동희 차장을 훈련강사로 2003년에 결성하여 회사에서 가까운 수영장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총 6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돌핀스 수영회는 매년 새롭게 가입하는 초보자를 위해 수년 동안 수영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개별 강습을 하고 있다. 물론

강습은 무료다. 평소 수영을 배우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배우지 못한 분들을 위해 수영의 고수들이 짬짬이 시간을 내어 

자유형, 배영, 평영 그리고 수영의 꽃인 접영을 포함한 수영강습을 해 주고 있다. 

개구쟁이 시절에 동네 개울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던 기억, 

가족들과 바닷가에 놀러가서 물놀이 하던 기억 등을 생각하면 

쉽게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시작하기가 어려

운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돌핀스 수영회를 노크하라. 

KOPEC 돌핀스 수영회는 KOPEC 회원들간의 친목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대외적으로 KOPEC을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 Love Swimming!”

일하며 즐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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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IT전문가

‘트위터(twitter)’의 오늘

김충태 / 전력기술연구소 부장

최 근에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유혈

시위가 일어났다. 이를 가장 먼저 세계에 알린

것이 ‘트위터(twitter)’다. 당시 시위 현장에 있던 한 미

국인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위구르 사태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것이 중국 관영 TV인 CCTV가 처

음으로 시위 장면을 내보낸 것에 비해 12시간 정도 빨랐

기 때문에 이미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인은 관련 소식과

사진, 동영상 등을 받아본 뒤였다. 지난 6월 이란 대선

이후 발생한 반정부 시위 때도 트위터는 위력을 발휘했

다. 당시 네다라는 이란 여성이 총격으로 피흘리며 숨져

가는 유튜브 동영상이 전 세계 여론의 큰 반향을 일으켰

는데, 이는 트위터에 연결된 유튜브 링크를 통해 동영상

이 신속하게 유포되었기 때문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의 일종인 트위터가 최근에 방송 및 신문 지상에

자주 회자되고 있다. 이미 미국 대통령 오바마, 쇼프로

그램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이 트위터에

가입하여 지지자,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으며, 최근에는 영국 왕가

도 버킹검 궁전 대변인을

통해 왕가의 소식을 대중에

게 알리려고 트위터 계정

@British Monarchy를 개

설했다고 밝혔다. 전세계적

으로 트위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 열풍은 국내에도 불어 닥쳤다. 김연아 피켜스케

이팅 선수와 이효리가 가입한 사실이 알려지면

서 국내에서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트위터는 이명박

대통령도 가입의사가 있음을 밝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트위터 가입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0

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는

금년 1월에 1만명에 불과하던 사용자가 6월말 현재 3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영 어사전을 찾아보면 “(새의)지저귐”으로 나와있

는 트위터(twitter)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재잘거리며 수다 떤다”는 뜻으로(그래서 트위터 홈페이

지에 가보면 지저귀는 새가 그려져 있다) 처음부터 이용

자 간에 ‘재잘거림’을 통해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 개발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일종이다. 블로그와 기능적으로

비슷하지만 입력할 수 있는 글자수가 140자 이내의 짧은

글(‘트위트’)로만 제한되어 있어 마이크로 블로그, 미니

블로그,  꼬마 블로그 등으로 알려져 있는 트위터가 블로

그와 다른 점은 사용자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인스

턴트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트위트를 자신의 트위터

웹사이트로 보내고 ‘폴로어(Follower)’는 실시간으로 이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휴대

전화로 단문을 올리고 휴대전화로 걸어 다니면서 단문을

받아 볼 수 있는 신속성, 개방성, 이동성이 블로그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트 위터 가입은 무척 간단하다. 트위터 홈페이지

(http://www.twitter.com)에 접속해서 ‘Get

Started - Join!’을 클릭하여 계정만 만들면 된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름, 아이디, 암호 그리고 암호를 잊어버

리거나 필요한 정보를 받기 위한 이메일주소만 적어주면

끝난다. 스팸 방지를 위해 그림으로 된 영어 철자를 입력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뿐이다. 그 다음 홈페이지의

‘What are you doing?’ 아래 박스에 말하고 싶은 단문을

넣고 ‘Update’ 버튼을 누르면 이 메시지가 자신을 폴로

잉(Following)하는 전세계 트위터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또한 사귀고 싶은 사람(Follower)의 단문 메시지를 받아

보려면 트위터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그냥 화살표 표시된

‘Follow’를 누르면 된다. 싸이월드의 일촌이나 네이버의

이웃과 달리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무조건 내

가 Following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모든 단문 메시지를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이용

료가 거의 무료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문자메시지 이용

료가 만만치 않아서 휴대폰을 통한 트위터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대 신 우리는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24시간 인터넷

에 접속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고 외부에서도

무선 인터넷이나 와이브로를 통해 인터넷에 쉽게 접속

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PDA, 넷북을 통해 트위팅을 할

수 있다. PC의 경우 트위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http://www.twhirl.org), PDA의 경우 타이니트위터

(http://www.tinytwitter.com)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매

스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를 그냥 수용했지

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일방향 소통의 시

대는 저물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마 침 우리회사도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명품 기술을 갖고 해외의 원자력,

화력발전소 용역 수주전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트위터를

이용하면 우리회사 기술력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와 해외 간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어 해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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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KOPEC인

잊지 못할 우정과 배려
I will always treasure 

the love, care and respect 
Bhaskar Basu Bhaskar Basu

Anne-yeong Haseyo!(Hello!) My name is Bhaskar Basu.

I come from United States. I am a civil engineer and I work

for Bechtel, a global leader in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project management, headquartered in San Francisco with

offices around the world and 44,000 employees.

I am supporting the Shin-Kori 3 & 4 Nuclear Power Plant

project, performing independent design verification of Con-

tainment building, its internal structures, the common Base-

mat, and the yard structures. I also provide day to day

technical support to the design team. Shin-Kori Units 3 & 4

is equipped with APR1400, a Korean 1,400MWe class nuclear

power reactor and is regarded as the next-generation reactor

with improved safety and economic factors compared to pre-

vious reactor models. One of my supervisors in USA used to

say “Life becomes easier if you are surrounded by good peo-

ple”. So true! My task here in KOPEC has become so much

easier when I review the design performed by a group of

highly educated, 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engineers,

young and innovative, skillful and efficient. 

In course of my work, I had the opportunity to edit many high

level research papers on advancement of nuclear energy

written by KOPEC engineers, accepted by the world leading

technical journals and conferences world over. This is an as-

tounding achievement for KOPEC engineers and re-

searchers. 

Outside of work, my wife and I are enjoying life in Korea. We

decided to live in a Korean neighborhood instead of living in

Itaewon or Hanganjin or Bundang, where most of the for-

eigners live. I chose an apartment close to KOPEC’s Annex

office so that I can walk to work everyday good weather or

bad. It is a fifteen minutes healthy walk through nice, clean

alleyways and streets in Korean neighborhood of Kugal. We

do not miss our cars because Korea has an amazing net-

work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from high speed train,

buses, metro rails to neighborhood small green or yellow

buses. We enjoy frequent trips to famous open air shopping

markets in Nam-dae mun and Dong-dae-mun, temples,

shrines and palaces near the city of Seoul, the soul of Asia.

We enjoy Korean food. The ‘chopstick’ was the first challenge.

Barring a few exceptions when I requested for

a fork and a knife in the beginning days, 

I stuck to the challenge and managed to

learn the art of eating a grilled fish with a

pair of chopsticks. I will always treasure

the love, care and respect bestowed

upon me not only by the members

of the engineering group I am

assigned to, but also by other

engineers on the entire floor.

Anne-yeong-hi Gae-sae-yo!

(Good-bye!)

안-녕-하-세-요!(Hello!) 저는 미국에서 온 Bhaskar Basu입니다. 

엔지니어링, 건설, 사업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회사, Bechtel 소속의

토목분야 엔지니어입니다. Bechtel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전세계

곳곳에 사업장이 있고 직원 수가 총 44,000명에 달합니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설계업무 지원이 제 주요 업무이며, 

원자로건물 및 그 내부구조, 공동기초, 야드구조물 등에 대한 

독립적 설계 확인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팀의 일상적인 

기술지원도 제가 맡은 일 중 하나입니다.

신고리 3,4호기에는 기존 원자로에 비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개선

하여 차세대 원자로라고 일컬어지는 1,400MWe급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국 본사의 제 상사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많으면 삶이 편안해진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기 KOPEC의 고도의 교육을 받고 실력이 좋은, 그리고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은 젊고 혁신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기량과 효

율 면에서 탁월한 분들로서 이들이 수행한 설계작업을 검토하는 일

을 맡으면서이곳의삶이 참 편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진행 중에 KOPEC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원자력 에너지 발전에

관한 고도의 연구 논문들을 교정하는 일도 했는데, 이 논문들은 세계적

으로 권위를 자랑하는 기술잡

지와 회의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KOPEC의 엔지니어들과 연

구원들의 탁월한 실력을 전세

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업무적인 부분 외에도 아내와

저는 한국에서 재미있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외국인들이 보통 선택하는 

이태원이나 한강진, 분당 등의

지역보다는 일부러 한국인들 동네에 들어가 그들과 섞여 살기로 

했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KOPEC 

별관에 인접한 아파트를 골랐답니다. 구갈의 한국인 동네의 기분좋은

골목길을 지나 큰 길을 걸어 출근하는 15분의 거리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는 고속열차, 버스, 지하철, 마을 버스 등 기가

막히게 편리한 대중교통체제가 갖추어져 있어 자가용이 없어도 큰 불

편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유명한 재래시장인 남대문과 동대문에서

쇼핑도 자주 즐기고, 한국인들이 아시아의 soul(진수)이라고 자랑하

는 Seoul(서울) 근처의 절과 고궁들을 찾아 다니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국음식도 좋아합니다. 한국음식을 먹으면서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먼저 겪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포크와 나이프를 달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굳이 젓가락을 사용하여 생선구이를 뜯는 고난도의

기술을 익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그룹의 엔지니어

동료들뿐 아니라 제가 일하는 부서 전체의 직원들이 제게 보여준 

우정, 배려, 존중하는 마음씨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녕-히-계-세-요!(Good-bye!)

30·31August 2009 · KOPEC family 



‘신호’와 ‘반응’, 특수한 상황에서나 사용함직한 딱딱한, 따뜻한 피가 흐

르지 않을 것 같은 단어다. 생각해보면 내 생활에 있어서도 이 두 단어를

사용한 구체적인 대화의 기억은 미미하다. 하지만 ‘소통’이라는 단어는

특수하나마 요즘 우리사회가 고민하는 하나의 화두(話頭)이다.

‘가족’에 대한 글을 부탁받았을 때 문득 이 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

람은 창조적인 존재 한편으로 망각의 존재이다. 창조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듯이, 망각이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

다. 어쩌면 우리는 망각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와 직접적인 관

계가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게 더욱 편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혹자

들은 빨리 잊고 복잡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한 방

편이라고 역설한다. 어느 면에서 맞는 말이다. 망각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

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망각 때문에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데 ‘가족’에 대한 글이 망각 속에 빠져 있던 ‘신호’와 ‘반응’이라는 생소한

두 단어와 연결되면서 특별하다고 할 것 없는 에피소드 하나가 떠올랐다.

몇 년 전 고향 제주에서 일이다. 집에 석부작이 하나 있었다. 둘째 형이 누

군가에게 얻어 온 거였다. 산 모형의 검은 현무암에 이름 모를 난과 풀고

사리, 그리고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전문가의 작품이라기

보다는 취미로 가꾸었음직한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석부작은 베란다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비바람에 난 잎이 떨어져 나가고

가뭄에 풀고사리의 줄기가 말라 죽은 것이 보이곤 했다. 그래도 가족 중

누군가가 물을 주었는지 현무암에 굵은 뿌리를 매단 난과 풀고사리는 두

고 보자는 듯이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생각하건데 그 석부작의 반

은 비바람이, 그리고 반은 가족 누군가의 관심으로 자라는 듯했다.

석부작에 내가 반응을 보인 것은 어느 날 아침이었다. 돌에 붙어 겨우 생

명을 연장하고 있던 난에 밥알만한 여섯 개의 꽃잎을 가진 꽃이 한 송이

피어올랐던 것이다.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흐드러지게 한꺼번에 많은 꽃이

우리가족 만세

원
자
력
전
기
계
측
기
술
처
정
찬
모
대
리
가
족

신
호
에
반
응
하
다

피어오른 것도 아니기에 특별한 관심을 둘 만한 것은 아니

었다. 어떻게 보면 보잘 것 없고,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꽃이었다.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나는 그 작은 꽃 때문에 며칠 간 그 난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관찰 결과, 그 난은 하루에 단 한 송이의 꽃만

피워냈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그 꽃은 시들어 버리는 것이

었다. 2주일 정도 계속해서 다른 꽃봉오리가 피고 지기를

반복했다.

내가 이름 모를 그 난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아침에 꽃

이 피고 저녁에 지는 그 난의 생태를 죽는 날까지 알 수 없

었을 것이다. 그것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했기에 그 난과 짧

은 기간이나마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그 난의 생태를 깨달

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마냥 긴 것 같고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지만 가장 빨리 시간의 흐름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이다. 4남2녀의 적지않은 형제이지만

성장하여 각기 일가를 이루고 각지에 흩어져 살다보니 서

로 볼 기회가 많지 않다. 막내인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

아서인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겁없이 자라는 조카들의

모습이나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고향의 어머님 모습

을 바라볼 때마다 시간의 흐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은 채

너무도 빠르게 흐르는 것에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어쩌면

우리와 함께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는 아내나 딸이,

혹은 부모나 아들이 그것도 아니면 형제들이나 동료들이 우리

자신의 어떤 반응을 바라면서 날마다 신호를 보내고있는지도

모른다.

내게는 무시하리만치 사소한 가족의 ‘신호’이지만 상대에

게는 무척이나 긴박한 그 신호에 내가 오늘 ‘반응’을 보이

지 않는다면 소중한 많은 것들이 공유와 소통이 시간이 아

닌, 불통의 시간 속으로 아무런 가치 없이 흘러갈 것이다.

요즈음 가족들을 볼 시간이 많아졌다. 여름 방학을 맞아 중

학생 조카가 며칠간의 여정으로 제주에서 올라왔다. 오늘

하루쯤은 퇴근해서 ‘의식적으로나마’ 내 곁에 머문 가족

들이 내게 보내는 신호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작정

이다. 그리고 어색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 신호에 반

응을 할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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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마냥 긴 것 같고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지만 

가장 빨리 시간의 흐름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이다.

정찬모

정찬모 대리와 조카들

작은형, 조카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정영운 사장은 “한국전력기술과의 기술협력은 제이스코

리아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진해석 전문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제이스코리아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

한 기술자의 확보를 통한 설계, 시공품질의 향상과 특허

공법 취득(3건), 신기술개발에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원자력 품질시스템을 도입하여 한국수력원자력에

가동원전 분야의 설계,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전문회사로

등록되었다.

기술협력과 부단한 자구노력의 결과로 고리 1,2호기 안전

관련 기기 내진적합성평가 및 기기 내진보강 설계, 전력용

변압기 내진성능평가, 화력발전설비 내진성능 평가용역,

월성 4호기 내진1등급 구조물 내진해석모델 구축, 울진 

유리화설비 구조설계, 영광 3,4호기 증기발생기 반입구조물

설계, 고리 3,4호기 방사성폐기물건물 LRS 탱크실 개조

설계, 고리 1,2호기 EQ관련 설계, 월성 사용후연료 저장시설

설계, 월성 2,3,4호기 사용후 연료저장능력 확장, 월성 1호기

압력관 저장시설 설계 등 주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발주처로부터 그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에는 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교체 시공/설계용역을 수주함으

로써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영운 사장은 “울진 1,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시공/설계용역의

수주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여 명실공히 원전의 내진해석

및 설계전문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으로부터 최초로 원자력 품질등급(안전성 Q class)사업 수행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성관련 구조물과 격납건물

포스트텐셔닝계통 가동중 점검용역,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 건전성 평가 등 괄목할만한 사업수행실적을 이미 

많이 쌓아 가고 있었다. 

정영운 사장은 “신기술의 습득과 실용화가 우리의 미래”라며,

연구개발분야에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내진해석 및 설

계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우리회사와 긴밀히 협조할 뿐

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외국의 원전 설계전문회사와도 항상

기술협력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

력기술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인  ‘Nu-Tech 2015’사업의 7

개 연구분야 사업중 ‘원자력발전소 지속성 보장 기술개발사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용역 중 ‘원자력발전소 캐비넷형 기

기의 현장시험에 의한 내진성능 진단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1

차로 완료하고, 2차를 2009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

진하고 있다. 이 과제의 신기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이

미 설치된 기기의 내진성능을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으며, 기

존 내진성능 진단 방법인 진동대 시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기존 방법보다 현장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것이 특징

으로 진동대 시험이상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전력

에너지 전문 보도기관인 “전력경제”에서 ‘Nu-Tech 2015’ 지

상토론을 통하여 이 연구용역의 추진현황을 소개한 바 있다

(2008년 11월 3일).

제이스코리아는 현재 미국의 내진 안전성평가 전문회사인

SGH사와는 이미 기술협력체결을 통하여 공동으로 내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AECL사에 5년 시한의 협

력사로 등록되어 있다. 정영운 사장은 “미래의 원전 내진해석

및 설계전문회사로 발돋음하기 위해 제이스코리아 부설 ‘내

진기술연구소(가칭)’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힘

주어 말한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사훈아래 가족

적인 분위기와 각자의 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원들의

밝은 눈빛과 내뿜는 열정에서 회사의 밝은 미래를 확연히 예

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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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artner

원전 내진해석 및 설계 전문회사

제이스코리아

가동 원전 구조물의 내진해석 및 설계, 기기 내진적합성 평가, 원자로건물 포스트텐션닝 ISI,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우리회사 협력사인 (주)제이스코리아(JACE Korea Co. Ltd.)를 찾았다. 제이스코리아는 1995년 5월 기술사

사무소로 시작하여, 1997년 1월 주식회사로 법인설립(공동대표 정영운·이상철)을 하였으며 원자력/화력발전소 구조물의

내진설계, 안전진단 및 보강설계를 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98년 4월 우리회사의 협력사로 등록하여 현재

까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해왔으며, 그 결과 2007년에 우리회사의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한국일보가 선정한 ‘2008,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기업’의 중소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성공하는 조직은 시끄럽다

經營革新
김용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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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까지 GE의 전

설적인 회장 잭 웰치가

쓴 책들은 국내에 출간

되기가 무섭게 베스트

셀러가 되곤 했다. GE

를 ‘위대한’ 기업으로

변신시킨 웰치의 말 한

마디에 모든 사람은 고

개를 끄덕였고, 그가 제시한 방법을 모방하기에 바빴다. 많

은 CEO들은 웰치를 좇아, 일정비율의 ‘뛰어난’ 인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부진한’ 직원을 솎아내는 구조조정

을 했고, 시장에서 1~2등이 아닌 회사를 팔아버렸다. 그러

나 2008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웰치의

경영방식(Welch Way)이 성공했는가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잭 웰치 후임으로 GE의 회장이 된 제프 이멜

트까지 “1990년대에는 누구나 회사를 경영할 수 있었다.

개(dog)도 경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

그리고 웰치도 좋은 경제 상황 덕분에 자신의 성공이 가능

했다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인지 웰치를 닮겠다

는 지도자는 많았지만, 정작 웰치를 능가했다는 사례는 정

말 찾아보기 힘들다.

도대체 그렇게 열광해 마지않고 모방하기 좋아하는 ‘성공’

이란 무엇일까?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될까? 개혁과

변신을 끊임없이 시도해 보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내보

내는 것이 성공일까? 아니면, 남이 모방하기 힘든 탁월한

전략수립을 위해 시도 때도 없이 회의를 열고, 멋진 전략

보고서를 매일 읽으면 성공할까? 아니라면 신정보기술, 신

정보시스템, 신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새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컨설턴트에게 엄청난 자문료를 주며, 그들이 권하는

대로 소수의 특별한 인재를 특별히 대우해 주지만, 동시에

별 볼일 없는 보통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면 성공할까?

어쩌면 성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에 대해서 알

아야 하지 않을까?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의 두 병원이 있었다. 두 병원

은 환자의 서비스 평가에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었다. 왜

그런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1990년 중반 하버드 의대는 경

영대학원의 교수들에게 두 병원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나왔다. 명성 높은 병원(A)의

의료사고 발생건수가 다른 병원(B)보다 훨씬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서비스가 좋은 곳에서 더 많은 의료사고

가 발생할까? 그 조사에 관여했던 누구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동일한 조사를 (그러나 이전 결과를 공

개하지 않은 채) 다른 연구기관을 통해서 실시해 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같게 나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놓고, 연구자들은 심층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병원 A의 간호사들은 의

료사고를 그대로 보고하지만, 병원 B의 간호사들은 이를

감춘다는 사실이 나왔다. 나아가 병원 A에서는 사고를 보

고해도 불이익이 없었고 오히려 사고보고를 장려했지만,

병원 B에서는 보고 당사자가 해고되기까지 했다. 또 병원

A에서는 사고를 알리고 병원전체가 대처방법을 같이 모색

해야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믿었지만, 병원 B에서는

고참 간호사가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며 다른 사람에

게는 ‘왕 언니’라는 찬사를 듣는다고 밝혀졌다. 지속적인

연구를 한 끝에, 경영대학원의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냈다.

성공하는 조직에는, ‘사람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라고 믿

고 잘못을 수용해주고 같이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실

수하는 사람을 몰아세우고 나쁘게 평가하면, 결국 사람들

은 실수를 은폐하게 된다.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 말

자!’는 태도를 가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편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한다. 누구나 일을 처

음 배울 때가 어렵고 실수를 처음 저지를 때 당혹하게 된

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실수를 인정하고, 가르쳐 주려는

동료를 찾을 수 있는 조직은 성공하게 된다. 

성공하는 조직에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조직인화를 위해서 남의 잘못을 모르는

척해야 한다고 배운다. 우리들 누구도 문제를 솔직히 내놓

고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라고 제기

해야 비로소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 동료가 나의 잘못을 일

깨워주면 내가 건강해진다. 나아가 내 잘못을 내가 신고하

면, 남이 나를 도울 수 있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성공하는 조직에는 분

위기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기존 경영관

행에 대해 쉬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무엇이 조직을 위

해서 좋을지를 솔직하게 말할 줄 안다. 우리들은 겸손한 자

세로 침묵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보

이는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중국 당나라의 태종은

자신을 죽이려는 반대파에 속했던 위징을 그래서 등용했

다. 위징이 시끄러운 측근으로 당태종 주변에서 시끄럽게

조언한 결과 당나라는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눈치

보지 않고 문제를 시끄럽게 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리고 그런 사람을 환영하는 조직이라야 성공하게 된다. 그

런 조직은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조직은 떠나는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보인다. 잘

생각해 보자. 떠나는 사람도 훌륭한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뽑지 않았던가? 그렇게 ‘모신’ 사람들을 ‘구조조정’이라

는 명목으로 내보낸다면, 누가 창의적 활동을 하며 누가 위

험을 감수하려고 할까? 회사를 스스로 떠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무능해서였을까? 혹시 그들이 바라는 바를 회사

가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그러지는 않았을까? 개인의 다양

한 욕구를 포용해 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조직이라서

그러지는 않았을까? 무한정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다. 정

말 무능한 사람은 내보내야 한다. 그러나 무능하다고 ‘복

지부동’했다고 비난하기 전에, 왜 그 사람이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쉬운 답이 나오고 조직은 성공하게 된

다. 이미 떠난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자. 

오늘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기업에 대한 비난의 수

위가 높아지고 있고 공기업을 향한 ‘혁신’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깥에서 오는 비난을 수용하는 척

하면서 껍데기만 바꾸는 혁신을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방식의 혁신과 개혁에 질렸

다면, 이제라도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

다. 진정한 개혁은 조직에

속한 누구든지

성공을 쉽게 이

해하고 공유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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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표 친 가격 밑에 진짜 가격은 정말로 싼 가격이다?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을 하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원래 가격에 X표나 중간 줄을 쳐놓고 바로 아래에 그
보다 싼 가격에 판다고 표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름도 ‘고객맞춤가’, ‘기분좋은가’ 등 다양하다. 이
는 지금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싸기만 하면 반가운 마음에 구매를 하기가 쉬운 인간의 심리를 노린 가격 전
술이다. 사실은 X표 한 가격 또한 어떻게 책정된 가격인지 알 수가 없지 않은가. 게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인이 되지 않는 품목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조금 의심스러워진다. 원래 가격을
조금 높게 책정해놓고 줄을 ‘죽죽’ 그은 다음에 원래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아닐까. 
X표를 한 가격은 ‘앵커(anchor) 가격’이라고 부른다. 이 가격은 소비자의 마음에 일정 수준의 가격을 각인
시키기 때문에 이보다 싼 가격에는 무조건 구매 결정을 하기가 쉬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헬스클럽 다닐 때는 여러 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는 게 좋다? 

이번에는 결이 조금 다른 예를 들겠다. 올해는 이미 여름이 돼 버렸지만 매년 초나 여름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 되면 헬스클럽은 붐비기 시작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헬스클럽에 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진다. 새해
다짐으로 운동을 시작하거나 여름에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몸짱’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말이다. 
많은 헬스클럽은 3개월 또는 6개월, 많으면 1년까지도 이용료를 미리 받는다. 디스카운트를 해주면서까지
선불을 받는 이유는 일견 명백해 보인다. 장기 이용 고객을 만듦과 동시에 목돈을 벌기 위한 전략인 것이
다. 이용자들이 돈만 내놓고 다니지 않으면 헬스클럽은 돈도 벌고 붐비지도 않으면서 운동기구도 닳지 않
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미국에서 행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달 치 선불을 받는 헬스클럽은 1개월 단위로만 이용료를 받는 헬
스클럽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 그럴까. 인간은 자신이 지불한 돈의 가치를 제대로 소비했을
때 그 소비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1년 치 이용료를 미리 낸 A씨는 처음에는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한 2주가 지나자 점차 흥미를 잃고 안나가기 시작한다. 나머지 11개월 2주 동안 A씨는 “다
음 주부터는 꼭 다시 나가야지”라는 다짐만 반복하다가 결국은 운
동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간한 의지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면 말이다. 반면 다달이 이용료를 내는 B씨는 첫 2주만 운동을 나가
고 그 후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다음달 치 돈을 내면서 마음을 다잡
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달이 이용료를 내는 방식은 손님도 좋고 헬스클럽 주인도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이 된다. B씨는 운동에 재미를 들
여 계속 그 헬스클럽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B
씨는 운동해서 좋고 (자신이 지불한 돈의 가치를 제대로 소비해서
좋고) 헬스클럽을 다니는 소비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헬스
클럽 주인은 B씨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서 좋다. 

이러한 전술들에는 알아도 속기 십상이지만 모르고 속기보다는 알
고 속는 게 낫지 않을까.

기자칼럼

마케팅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격 정책’만큼 남용되는 게 없다고. 하지만 어쩌란 말인가. 가격은 매출에 직
접 연결되고 매출은 기업의 생명줄인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가격은 절대로 숫자에 불과
하지 않다. 단순해 보이는 그 숫자 속에도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숨어있다. 물건 싸게 사
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싸다는 생각에 하는 과도한 쇼핑 또한 후회스럽기는 마찬가
지다. 백화점과 마트는 물론 인터넷 쇼핑 사이트, 여기저기서 마주치는 광고 속에 숨어 있는 고도의 가격
전술은 항상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소비 진작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쓸데없는 ‘지름신의 강령’
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몰라서 혹하고 알아도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속고 마는 가격에 관련된 기업과 유통
업체의 심리적인 전술을 모아봤다.

비싸면 무조건 좋다?  

2006년 국내에서 만든 저가 손목시계를 값비싼 해외 명품 시계라고 속여 부유층과 연예인을 대상으로 수
천만 원대에 판매한 이른바 ‘빈센트 앤 코’ 시계 사건을 기억하는가. 속아 넘어간 부유층 인사와 연예인들
은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사실 비싸면 좋다고 느끼는 건 인간의 보편적 심리 중에 하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행해졌던 한 실험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와인을 놓고 병 당 10
만 원이라고 했을 때와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즐거움에 반응하는 뇌의 기쁨 중추는 10만 원짜리 와인을 마
셨을 때 더욱 활발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와인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셈이다. 100만 원
짜리 가격표가 붙은 싸구려 와인을 마시면 “음, 역시 비싸서 그런지 맛있군”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은가. 
기업이 고가 전략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소비자는 꽤 비싼 가격에도 ‘품질이 좋기 때문일 것’
이라는 자기 암시와 함께 물건을 구입하기 쉽다. 물론 한국인이 고가 전략에 더 잘 넘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명품에 대한 갈망이 많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하루에 1만 원, 1년이면 365만 원 

외제 차 광고 중에 ‘월 39만 원’을 강조하는 광고가 있었다. 이 광고는 월 30만 원대에 외제 차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월 4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인 셈이다. 널리 알려진 이른바

‘9의 법칙’을 이용한 가격 전술이다. 요즘에는 9의 법칙은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가격을 속인다는 인식
이 있어 38만 원이나 98만 원처럼 끝자리를 8자로 끝나게 가격을 책정하는 ‘8의 법칙’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월 39만 원은 한달 가격으로는 그리 비싸지 않아 보이지만 1년이면 468만 원을 내야 한다는 계
산이 나온다. 이는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1년에 365만 원과 하루에 1만 원은 같은 가격이지만 소비자에
게는 후자가 싸게 느껴지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끔씩 보이는 “월 2만 원에 000해 드립니다”와
같은 광고는 그래서 계약 기간을 살펴보고 명시된 금액에 개월 수를 곱해봐야 나중에 속았다는 느낌을 받
지 않는다.  

가격의 심리학

김선우 / 동아일보 기자



구강포에서 만나는 다산의 흔적
다산초당과 백련사가 자리한 곳은 강진군 도암면의 만덕산이다. 이 산기슭에 다산의 유배지이자 다산학의 산실인 다산초

당이 자리하고 있다. 다산(茶山)은 차나무가 많았던 만덕산의 별칭으로 정약용의 호가 여기서 유래했다. 정약용은 18년에

걸친 귀양살이 가운데 10여년을 이곳 다산초당에서 지냈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 온 것은 순조1년(1801) 11월이었다. 그

해 봄, 조정에서는 신유교옥이라는 천주교 박해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정약용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연루되어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경상도 땅으로 유배되었다. 가을에는 다시 황사영

백서사건이 일어났다. 황사영은 정약용의 조카사위였다. 서울로 불려간 정약용은 모진 문초를 받았다. 형인 정약종과 황사

영, 매부인 이승훈 등은 처형되었고 정약용은 간신히 화를 면하여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처음 강진에 왔을 때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대역죄인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다. 겨우 주막의 허름한 골방에서 4년의 유

배생활을 보냈다. 1805년 겨울부터는 강진읍 보은산에 있는 보은산방에 머물며 주로 주역을 연구했고, 다음해 가을부터는

제자였던 이청의 집에서 기거했다.

정약용이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

긴 것은 귀양살이 8년째 되던 해인

1808년 봄이었다. 다산초당은 본래

이곳에 터를 잡고 살던 윤단의 산정

이었다. 그는 정약용에게 먼 외가

뻘이었다. 초당으로 들어온 정약용

은 좌우에 동암과 서암을 짓고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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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 끝자락은 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리적 여건으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배지였다. 중앙으로부터 밀려온 유배

객들은 정쟁으로 배척당했거나 스스로 관직을 떨쳐버린 선비들인데, 다산 정약용이나 고산 윤선도 같은 당대의 내로라하

는 지식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유배지에서 못 다한 학문의 불꽃을 피우거나 자연에 심취하며 창작에 몰두했다. 탐

진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강진만 구강포 일대는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가 자리하고 있다. 

문화의 흥취가 깊게 배인 남도 땅에서도 강진이 남도답사

일번지의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오롯이 정약용의 자취에

힘입은 바가 크다. 다산초당이 있는 만덕산 자락에는 동백

숲이 아름다운 백련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구강포 건

너에는 고려청자 가마터와 옹기로 이름난 칠량마을이 자

리하고 있다. 대구면 사당마을의 청자가마터에서는 해마

다 8월, 강진 청자문화제가 열린다. 그윽한 산과 들, 사람

과 문화의 향취가 어우러진 남도 땅 강진으로 떠나본다. 

테마기획-풍경속으로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
글, 사진·남정우 / 사진작가 

01 도공의 모습을 재현한 청자문
화제 퍼레이드 02 강진청자문화
제,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
험행사가 열린다 03 다산초당에
서 백련사 가는 산길에 자리한 천
일각, 너르게 펼쳐진 구강포가 내
려다보인다 04 칠량옹기마을의
옹기 05 강진의 청자들을 구입할
수 있는 상설매장이 열린다 06고려
청자가마터

02

01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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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마을 가마터 안에 있는 강진요에서는 600여 년 동안

단절되었던 고려청자의 맥을 이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재료와 모든 제작 과정을 고려식으로 하고 가마

도 부근에서 발견된 고려 가마를 재현하여 사용하고 있

다. 1년에 40여 회쯤 가마에불을 지피는데 초벌구이 때

는 섭씨 800도의 온도로 이틀 동안 불을 땐 후 4~5일 동

안 가마 안에서 식히고 본벌구이 때는 섭씨 1,300도로 다

시 이틀을 구운 후 일주일 동안 식힌다. 강진요에서는 청

자의 모든 제작과정과 가마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강진의 먹거리와 숙박
강진은 남도답사 일번지라는 명성에 비해 숙소와 음식점

이 부족한 편이다. 숙소는 인근의 해남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해남읍과 대흥사가 있는 두륜산 일대에 숙

소가 많다. 2번국도를 따라 강진에서 목포 쪽으로 향하다보면 영암과 도갑사로 가는 819번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초입에 독

천마을이 있다. 이곳은 낙지요리가 유명하다. 영산강 하구언이 생기기 전까지 이곳은 원래 갯마을이었다. 낙지가 많이 잡혀

자연스레 낙지 요리법이 발달했는데 지금은 무안, 강진, 목포, 해남 연안의 낙지로 공급이 충족되고 있다. 

독천 낙지요리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젓가락에 둘둘 말아 산채로 먹는 세발낙지는 물론이요 깔끔하고 담백한 낙지

연포탕과 소갈비를 함께 넣은 갈낙탕이 주 메뉴다. 푸짐한 남도의 젓갈반찬도 일품이다. 독천 시내에만 30여군데의 낙지요리

전문점이 즐비한데 그 중 1970년에 문을 연 독천식당을 최고로 친다. 갈낙탕도 이곳에서 제일 먼저 개발되었다고 한다. 

테마기획-풍경속으로

동암에 기거하면서 본격적인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게 되었다. 다산초당 곳곳에는 다산의 채취가 남겨져 있다. 초당 앞에는

차를 다리던 다조가 남아있고 오른편으로는 그가 정성스레 가꾸어 놓은 작은 연못이, 왼편 바위에는 그가 손수 새긴 정석

(丁石)이라는 두 글자가 남아있다. 

강진만이 내려다보이는 백련사와 월출산 자락의 천년고찰 무위사
초당에서 산길을 따라 30여분 가량 걸으면 한적한 산사, 백련사가 나타난다. 백련사는 신라 문성왕 1년(839), 무염선사에 의

해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한때는 80여채의 전각이 빼곡히 들어섰을 정도로 사세가 컸다고 하는데 잦은 왜구들의 침

범으로 소실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남도의 다른 고찰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 숲이 볼

만하고, 그 너머에 구강포가 시원스레 펼쳐져 있다. 사찰 다원에서 다산이 즐겼다는 강진 녹차를 음미하며 바라보면 그 운

치가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강진에서 북쪽인 영암 땅으로 향하다보면 그 경계선에 장쾌하게 생긴 산 능선이 보인다. 멀리서 조망되는 모습이 주변의 평

평한 농토와 대비되어 범상치 않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월출산이다. 해발 809m로 정상부의 암반들이 독특한 형상을 이

루고 있어 호남 땅의 5대 명산 중 하나다. 월출산은 강진과 영암 땅에 반반씩 사이좋게 걸쳐져 있는데 강진 쪽 산자락에 무

위사가 있다. 신라 진평왕 39년(617),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된 무위사에는 단아한 주심포 건물 한 채가 시선을 끈다. 국보 13

호로 지정된 극락보전이다. 무위사 극락보전은 주심포에서 다포양식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목조건물로 건축사적 가치가 뛰어나다. 

고려청자의 맥을 이어나가는 탐진강 하구, 사당리 마을 
강진만 건너 마을인 사당리 일대는 고려시대에 도자기를 굽던 관요가 자리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는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고려청자였다. 이곳에서는 모두 180여 군데의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된

옛 가마터가 400여 군데인 것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도자생산의 본바닥이었다고 할만하다. 고려청자 중에서도 가장 아름

다운 것이 12세기 초부터 만들어진 상감청자이다. 

당시 사당리 당전마을의 가마들에서는 가장 뛰어난 비색의 상감청자를 구워냈다고 한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고

려청자들이 대체로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이 지역은 땔감으로 쓰는 나무와 질 좋은 흙이 풍부했고 가마를 만드는데 적당한

경사지가 있으며, 제품을 운반하기 위한 뱃길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자의 주생산지가 될 수 있었다. 현재 사당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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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다치고 난 후의 두통

사람의 머리는 뇌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도록 매우

잘 만들어져 있으나 완벽하지는 않다. 머리 모양이 둥글고

머리피부가 두꺼워서 미끄러지기 쉽게 되어 있고 단단한

뼈와 그 안쪽의 뇌막과 뇌척수액 등으로 잘 싸서 보호하고

있으나 강한 충격에는 견디는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완전

하게 감싸 놓는 통에 뇌 안쪽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이를

감압, 해소시키기 어려운 것이 큰 문제이다.   

머리를 다쳐서 생명을 잃는 경우 대부분이 뇌의 압력이 높

아서 즉 두개내 압력 상승에 의해 뇌간부(뇌중심부)가 눌려

서 초래되는 것으로 이는 뇌가 단단한 뼈로 빈틈없이 싸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가벼운 뇌 외상의 초기 증상으로는 두통과 어지러움, 약간

의 메스꺼움이 있을 수 있으며 심한 외상의 경우 의식상실

과 구토, 동공변화, 마비증상, 경련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뇌 외상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 없이 단순히 약간의 두통

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의식이 흐려지는 등 악화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상후의 두통에 대하여 가볍게 생

각해서는 안된다. 특히 두통에 동반하여 메스꺼움과 구토

가 있으면 꼭 전문적인 진찰을 받아야 한다. 

요즈음은 뇌에 대한 정밀진단 기기가 발달하여 과거와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뇌 외상의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 그

러나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이러한 진단 기기가 무용지물

이 되고 만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치는 경

우 뇌가 다쳐서 의식이 없는 것을 술 취해 자는 줄로 오인

하여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보다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더 많

은데 이는 평형감각과 판단력이 아직 덜 발달되고 상대적

으로 머리가 큰 것 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어린이는 나이

에 반비례하여 뇌가 외상에 잘 견디도록 되어있다. 어린이

뇌 외상의 증상은 메스꺼움과 구토 및 자꾸 잠을 자려고 하

는 것이 특징이며 두통은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호

소한다. 따라서 머리를 다친 후 한두 번 토하다가 잠이 든

경우 가볍게 보지 말고 꼭 진찰을 받아 보아야 하며 특히

자기표현을 못하는 연령에서는 머리에 혹만 있어도 주의

해야 한다.

노인의 경우도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노인은 근

육이 위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도 위축이 오므로 가벼

운 외상에 의해서도 뇌가 흔들려서 두개강내 출혈을 유발

할 수 있고 이것이 만성 뇌경막하 혈종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증상 없이 다만 두통만 있기가 쉬워 혈

종이 매우 커져서 마비가 오고 의식이 떨어져 중풍으로 오

인될 때까지 모르는 수가 많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두통

이 있으면 꼭 전문적인 진찰을 받아보아야 간단한 치료로

완쾌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뇌혈관계 질환의 두통

뇌혈관계 질환은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말하는 뇌실질

내 출혈과 뇌경색증이 있고 이외에 뇌동맥류파열과 기타

혈관이상이 있다. 뇌출혈(뇌실질내 출혈)은 대부분 고혈압

이 그 원인이다. 혈압이란 혈관내의 압력으로 혈관의 탄력

성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높아지며 이를 동맥경화라 한다.   

이렇게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두

통이 올 수 있는데 중풍을 일으키는 고혈압 환자의 약 반수

에서 전조증상으로 두통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혈압을

높이며 눈 속의 망막에서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두

통, 어지러움, 망막출혈이 있는 경우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

한 조처가 필요하다. 뇌출혈이 생기고 난 후의 두통은 매

우 특징이 있다.  즉 갑자기 생기는 심한 두통과 이에 동반

되는 마비증상이 특징이며 의식도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소뇌출혈은 두통이 더욱 심한 것이 특징이며 어지러

움과 중심을 못 잡는 증상이 있으나 마비는 상대적으로 매

우 적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으로 일반적인 증상은 뇌출혈과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두

통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아주 극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구토가 심하나 마비는 없거

나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중풍 증상도 진단, 치료기기 및 치료기술이 많이 발

전되어 크게 예후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두통, 어지러움, 목이 뻣뻣함, 가끔씩 혀나 안

면의 마비가 있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 조기진단 치료로서

예방하는 것이 큰 장애를 없게 하는 첩경이다.

열이나 경련을 동반한 두통

두개강내 감염 즉 뇌염, 뇌수막염 등은 미생물과 그 독소

가 직접 뇌막을 자극하거나 뇌척수액의 순환을 방해하여

뇌압상승을 초래, 두통과 열을 생기게 한다. 이때의 두통

은 매우 심하고 지속적이며 오심, 구토, 뒷목 뻣뻣함이 동

반된다. 두개내 염증에 의한 경련과 의식저하는 매우 중증

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다. 전신감염이나 감기에 의

해서도 열이 나고 두통이 있을 수 있으나 위의 증상이 있으

면 진찰을 받아 보아야 한다.

뇌종양에서의 두통

뇌종양은 그 크기와 종양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

른데 대체로 종양의 초기에는 두통 등의 증상이 없고 크기

가 어느 정도 커진 후에야 두통 등의 증상이 있다.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 두통이 꾸준히 있으면서 두통약으로도 해

소되지 않고 뇌압상승의 증상과 위치에 따른 국소증상이

있다. 조기발견이 중요하며 MRI 및 CT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선천성종양이 많고 초기에는 머리

도 아프지 않는 등 아무런 증상이 없이 머리만 크다든지 발

육이 늦는 등의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두통과 더불어

눈, 귀, 호르몬 계통의 이상이 있으면 정밀검사를 받아보

아야 한다.

기타의 두통

위의 여러 가지 경우 외에도 목을 다쳐도 두통이 올 수 있

고 급성간염의 초기, 눈을 다치거나 녹내장, 콧속의 악성

종양, 당뇨병에서의 저혈당증, 심한 공복상태, 빈혈,

대상포진과 삼차신경통 등에서도 두통이 온

다. 식품 특히 조미료나 치즈 등에 의한

두통도 있으며 고산병, 수면 무호흡

증 등 저산소증, 잠수병 등 감압

두통과 카페인 등 약물, 일사

병, 설사 등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칵테일 두통 즉 술

에 의한 두통과 줄담배에 의

한 두통도 있다. 이러한 두

통은 원인이 없어지면 곧 해

소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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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이 위험할 때  
강세기 / 신경외과 전문의, 동수원병원장

‘두통’은 누구나 겪지만 명확히 아는 경우가 적으며 매우 가볍게 생각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증상이다. 두통은 자체로서 하나의 질병이며 많은 질병에서 일반적인 증상으로 동반되고 어떤 질병에서는

특징적인 증상이다. 두통도 다른 통증 즉 복통, 요통, 관절통, 치통 등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감각인식으로 무시하면

안 되는 위험신호, 경고신호이다.



행복을 그린 화가 :르누아르

Pierre-Auguste Renoir(1841-1919년)

<광대복장을 한 코코>
1909년 | 오랑주리 미술관
ⓒMusée de l’Orangerie, Paris /The Bridgeman Art Library

<시골무도회>
1883년  |  오르세 미술관

ⓒMusée d’Orsay, Paris/The Bridgeman Art Library

<바느질하는 마리-테레즈 뒤랑-뤼엘>
1882년 | 클락 미술관

ⓒSterling and Francine Clark Art Institute, USA

<피아노 치는 소녀들>
1892년 | 오랑주리 미술관

ⓒMusée de l’Orangerie, Paris/The Bridgeman Art Library

<그네>
1876년 |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 Paris/The Bridgeman Art Library

<쿠션에 기댄 누드, 대형누드>
1907년 | 오르세 미술관 ⓒMusée d’Orsay, Paris/The Bridgeman Art Library

지상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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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주의 회화의 선구자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년)의 국내 최초 회고전이 9월 13일까지 서울시립미술
관에서 열린다. 르누아르는‘그림은 즐겁고 유쾌하고 예쁜 것’이어야 한다는 예술철학으로 19세기 후반 미술사의 격변기를
살았던 대가들 가운데‘비극적인 주제를 그리지 않은유일한 화가’로 일컬어진다. 
이번 전시에는 오르세 미술관과 오랑주리 미술관, 워싱턴 국립미술관 등에서 유화 70여점을 포함해 110여점이 작품이 8개
의테마로 나뉘어 선보인다. 삶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동시대를 살았던 아름다운 여인, 귀여운 아이들, 웃고 있는 사람
들을 현란한 색채로 표현한 인물화의 구성이 제1부‘일상의 행복’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시작으로, 제2부‘가족의 초상’,
제3부‘여성의 이미지’로 소개되며, 고전주의적 가르침을 통해 관능적이고 풍만한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제4부‘욕녀
(浴女)와 누드’를 통해 르누아르 예술의 완성미를 엿볼 수 있다. 
르누아르의 화상이었던 뒤랑-뤼엘과 베르넴-젼느, 볼라르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르누아르와 그의 화상들’이 제5부에서
소개되며, 인상주의 태동의 주된 모티브였던 자연은 다양한‘풍경화와 정물화’(제6부)를 통해, 르누아르만의 독특한 필치는
제7부‘르누아르의 종이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르누아르의 모습을화폭에 즐겨 담던 알베르 앙드레의 작품
(제8부‘알베르 앙드레가 본 르누아르’)도 함께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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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를 든 가브리엘>
1911년 | 오르세 미술관

ⓒMusée d’Orsay, Paris/The Bridgeman Art Library

문의 1577-8968·홈페이지 www.renoirseoul.com· 관람료 성인 12,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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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이사회 개최 

2009년도 제7차 이사회가 7월 10일 본사 5층 이사회회의실에

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과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안)이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다. 

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유관기관 방문 

안승규 사장은 7월 8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국가핵융

합연구소를 방문하여 이경수 소장과 양 기관의 상호협력방

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KSTAR 핵융합실험로와

주제어실을 시찰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권면 선임단장은 한

국의 핵융합개발은 국내 수십여 개 기업과의 협력 하에 이루

어진 것임을 설명하며, 특히 KOPEC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산동핵전공사(SDNPC) 이사장 일행 방문

산동핵전공사(SDNPC) 이사장이며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

(CPI) 총공정사 Mr. YU, Peigen 일행이 7월 3일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경영진 면담 및 우리회사 기술진과의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원자력본부 해외사업개발실에

서 수주 추진중인 사업주 지원 용역, 원전 폐수처리설비 공

급 사업 등에 대한 우리회사의 사업수주 의지와 수행 역량을

홍보함으로써 우호적인 사업 수주 환경을 조성, 빠른 시일 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내방객들은 중국 AP1000 건설사업에 우리회사

와 SDNPC의 긴밀한 협력이 SDNPC의 성공적 사업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

후 우리회사가 추진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경쟁

력을 보유한 기자재 공급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POSCO 기술연구원장 방문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대표기업인 POSCO 기술연구원 주웅

용 원장 일행이 7월 9일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원자력본부장

및 기술진과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방문은 현재

POSCO가 중국 등 해외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추

진중인 철강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성공

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원자력과 같은 대형 플랜트 종합엔지

니어링 경험이 풍부한 우리회사와 기술협력 방안을 협의하

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POSCO측은 우리회

사 전력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과 재

료기술 연구분야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POSCO의 철

강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개선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POSCO측은

우리회사의 종합설계 엔지니어링 능력에 대해 깊은 신뢰와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철강 제어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전반

에 대해 우리회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POSCO에 필요한 컨

설팅 업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검단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공동추진 MOU 체결 

7월 15일 한국중부발전 및 STX에너지와 인천검단신도시 집

단에너지사업을 공동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하였다. 이로써 우리회사와 한국중부발전 및 STX에너지는

‘인천검단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의 사

업권 획득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사

업계획서 작성, 제출, 사업권 확보 및 본 시설사업까지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중

부발전 인천복합화력의 냉각수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이용

을 효율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인천 검단신도시에 냉·

난방용 열을 공급하는 민간 자본 투자형 사업으로 회사의 수

익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회사는 이번 협약 체결

을 토대로 기존 발전시설을 개조하여 지역난방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선진국형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설계 및 구매시

공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회사가 적극 추진하고 있

는 해외 플랜트EPC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플랜트본부 도전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플랜트본부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용인 원삼면에 위치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도전목표 달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플랜트본부장을 비롯해 본부

주요 직위자 및 사업그룹별 대표인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3

개 사업그룹(석탄화력, 복합화력, 신성장)별 중장기 매출 목

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달성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격적인 그룹별 토의에 앞서 본부장의 기조 발표에서는 우리

회사와 플랜트본부가 당면한 과제, 사업환경 및 목표 등에 대

하여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각 그룹별로

수주환경 전망 및 전략, 사업별 포트폴리오 구성, 인력운영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안승규 사장도 방문하여 EPC 사업 추진을 비롯해

KOPEC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직원

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더 큰 무대를 향한  KOPEC의

도약과 직원들의 도전정신을 강조하였다. 

원자로설계개발단 상반기 전문기술교육 실시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는 7월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원자력

연구원 연수원에서 상반기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에 실시된 교육은 ‘주증기 및 급수계통 설계’ 등 총 14개 과

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과정은 관련 분야의 실무 능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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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전문 분야별 내부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KOPEC

전문기술교육’은 원전 수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

시에 중·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신규원전 설계 및 건설을 위

해 원자력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1999년에 도입

되어 10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0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30개 과정이 상·하반기로 나뉘

어 실시되고 원전성능해석, 원자로보호계통설계 등 원전 설

계 관련 고급 기술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강자의 50%

정도가 타 전문기술 분야와의 연계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여하고 있어 복수(double-track) 전문가의 양성과 함께 인

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에서는 이번

교육과 같은 체계적 교육을 통해 기술분야별 전문인재를 육

성하고 개인의 경력개발과 회사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연계

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자로설계개발단 
중기 경영목표 수립 워크숍 개최
원자로설계개발단은 7월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

교육훈련센터에서 ‘중기 경영목표 수립 워크숍’을 개최하였

다. 이번 워크숍에는 원자로설계개발단장 및 원자로설계개발

단 주요 직위자 30명이 참석해 원자력산업의 건설, O＆M,

EPC 및 미래원자로 개발 등 각 분야별로 중장기 사업개발

확대방안을 논의하여 사업 분야별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

였다. 노태선 단장은 기조 연설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

내외 원자력산업 환경에서 생존, 발전하기 위하여 사업개발

확대 및 사업영역 다변화가 필요하며 획기적인 목표설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토의 내용을 바탕

으로 원자로설계개발단의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을 취합하는

종합토의에서는 안승규 사장이 참석하여 토의결과를 듣고 종

합 강평을 하면서 임직원 모두가 KOPEC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의 KOPEC, 하나의 팀으로 업무추진과 수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SAREX 사용자 교육 실시

원자력본부 전력기술연구소 종합안전성평가연구그룹에서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에 걸쳐 사내 전산교육장에서

제10차 SAREX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원

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최종수 박사 외 3명, 원자력발전기

술원(NETEC)의 신뢰도 팀장인 이병식 부장 외 2명, 각 원자

력발전소 현장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0명 등 총 17명이 참

석하여 성황리에 교육을 이수하였다. 특히 원자력안전기술원

은 신고리 1,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심사 지원을 위한

PSA 분석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석하였

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전 원자력발전소에 설치

및 활용중인 리스크 감시시스템(RIsk Monitoring System,

RIMS)의 저변확대 및 리스크정보규제(Risk-Informed Reg-

ulation, RIR) 활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가하고 있

다. 종합안전성평가연구그룹은 매년 정기적으로 유관기관 직

원을 대상으로 SAREX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청년인턴 입사 
하반기 청년인턴이 7월 1일로 입사하였다. 서류전형 및 면접

을 거쳐 30명이 입사하였으며 각자의 전공을 고려하여 각 부

서에 배치되어 향후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

육을 이수하고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상반기 입사자

와 동일하게 인턴들의 성공적인 직장 생활 적응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멘토를 지정, 업무는 물론 향후 진로 및 개인적인

고민 등을 상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KPVP 연차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7월 1일부터 3일까지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09년

도 KPVP 연차학술대회 및 제16회 KINS 원전 기기건전성 심

포지엄’에서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 총 8편의 논문을 발표하

여, 그 중 기계설계처 유완 부장, 송민섭 대리, 원자력계통설

계처 임덕재 부장 등 3명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우수논

문상 수상 논문은 차례대로, ‘국내 가동원전 원자로 감시시험

결과와 다양한 열화예측식의 예측결과 비교’, ‘OPR1000 밀

림관 LBB 평가에 적용되는 누설율 여유도 고찰’, ‘고온관 안

전주입격리 역지밸브 손상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으로 이번

수상을 통해 KPVP에 참가한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 KOPEC

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탈질촉매가 다단배치된 
배열회수보일러 시스템 특허 획득

6월 12일 배열회수보일러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내에

서 단순히 유지·보수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복수

의 공간을 배가스 내의 질

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

매층의 설치 공간으로 활

용하는 ‘질소산화물 제거

를 위한 촉매가 다단배치된 배열회수보일러 시스템’에 대해

국내 특허(등록번호 : 제903930호, 발명자 : 홍성호, 박화순,

홍석주, 조성필)를 취득하였다. 이 기술은 보일러 내부의 공

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어 배열회수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고, 특히

촉매층의 다단 배치에 의한 저온 대역에서의 배가스 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촉매독 형성 물질의 생성 억제, 촉매 수

명 연장, 장치의 부식 억제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

을 갖는다. 복합화력발전소 탈질시스템에 대한 고유의 특허

를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복합화력발전소 탈질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in-Win 협상스킬 향상 교육 실시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는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6월 29일 ‘Win-Win 협상

스킬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엑스퍼트컨설팅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7시간 동안 실시된 이 교육과정에는 사업개발과 사업

부서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총 30명이 참가하였다. 교육은

협상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상생적 협상스킬 향상을 통한

합리적 대응능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이론보다는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는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회의운영 스킬향상과정’과 마케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책읽어주는 남자

지금 젊은 대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소위 ‘스펙’을 높이는 공부에 열중하고 있으며 

공부의 목표를 성공적인 취업 또는 각종 시험합격에 두고 있다. 하지만 공부가 과연 젊은

이만의 문제일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황, 높아지는 빈부 격차, 성공한 사람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불확실성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불안과 우울의 늪에 빠져 있다. 공부하지 않으면 즉 창조적

인재가 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가 뇌과학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를 간단한 원리와 교훈을 통

해서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회인의 공부는 어떻게(how)보다 어디에(where)가 중심이 되었지만 우리 사

회의 많은 문제점을 보면 여전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공부하는 독종’은 다시 수능

공부에 몰두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진짜 공부를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진짜 공부는 벼락치

기 시험공부가 아니라 철저하고 고독한 마라톤 레이스와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다. 하지만

저자는 일단 딱 3일만 참고 어떤 공부라도 시작하라고 한다. 일단 싫은 일도 3일씩 딱 열번만 계속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쾌락성 물질이 방출되어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왜 공부해야 할까. 첫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살아남으려면 공부는 필수다. 둘째 공부를 해야

문제의 창조적 해결법을 배울 수 있다. 셋째 공부는 ‘저위험 고수익’의 확실한 투자이며 나이 들어 최고의 정신건강

을 유지하는 명약이다. 넷째 나이 든 사람은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다. 다섯째 육체

는 점점 쇠퇴하지만 머리는 쓸수록 젊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공기로 호흡하며 다른 사람과 잘 어

울리면 뇌에서 많은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것이 뇌과학적 실증이다. 이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공

부란 간단한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즉 잘 씹어먹고 깊게 심호흡하며 두 발로 많이 걸으며 서로 사랑하고 어울려

살면 초기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반에서 책상에 바로 앉을 수 있

다면 당신은 벌써 절반은 공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것이다.

이 책은 뇌과학과 각종 호르몬에 대해 그다지 복잡하지 않게 간단히 설명하고 있으며 공부 테크닉, 잠재의식 활용법,

창조적 인재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공부하라고 주문한다. 가볍게 읽으면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왜?’라고 끊임없이 질문

한다. 그리고 정서적, 정신적으로 복잡한 삶을 살지 않으며 항상 메모하고 책상이 깨끗하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 무

엇을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지학행(知學行), 배우고 익히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살아남기만을 위한 공부보다는 행동

하는 공부가 우선이 아닐까.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점은 방법론과 경제적 관점에만 치우쳐 지식의 진짜 목적을 간과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시형 지음 / 중앙북스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동호회 동정
본사 탁구회 용인시 탁구대회 참가

본사 탁구회에서는 7월 5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용인시 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에 참가하였

다. 대회 결과 개인전에서는 3부 3위 및 4부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단체전에서는 16강전에서 동백

클럽팀에 3:2로 석패하고 말았다. 다음 대회에서는 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어 회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

여 더욱 열심히 연습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남자동호인 294명, 여자동호인 98명 등 총 40여개 단체팀이

참가한 용인탁구대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회로 규모가 큰 만큼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부서 동정 가동원전사업 단합대회 개최 

가동원전사업 간담회 및 단합대회가 7월 17일 일과 후 사업 참여직

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인근 고기리에서 개최되었다. 우천

관계로 행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

조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각 분야별 8개조로 구성된 족구대회

에서 우승은 사업이, 준우승은 전기분야가 차지하였다. 가동원전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를 통하여 사업 참

여직원들의 단합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간담회를 통하여 수

렴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은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

고, 이와 같은 단합대회가 향후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는 가동원전사업 PM의 약속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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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Outside
인사동정 (승급)
차장(책임급)
박승현ㆍ원)전기계측기술처

남동한ㆍ플)전기계측기술처

조민규ㆍ원자로계통설계처

박정수ㆍ기계설계처

대리(선임급)
차수남ㆍ기계배관기술처

사우 애경사
부음
▶ 원)전기계측기술처 박형섭 차장 부친：7월 2일 서울 아산병원 

▶ 원자력사업책임자실 김충식 처장 장모：7월 4일 분당서울대병원

▶ 원)토목건축기술처 정대승 차장 장모：7월 8일 안성 성요셉병원

▶ 기계설계처 박현우 부장 모친：7월 8일 상주시 효신장례식장 

▶ 기계배관기술처 박석진 팀장 부친：7월 11일 전남 여수장례식장 

▶ 원자로계통설계처 김길곤 차장 장인：7월 11일 순천 성가로병원 

▶ 계측제어설계처 장우현 팀장 부친 : 7월 11일 LA 한미병원 

▶ 원자력사업개발처 송일현 차장 장인：7월 16일 수원 연화장

참사랑봉사단
(사)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 여름캠프 후원금 지원

7월 3일 (사)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루이사)에  ‘루이사 가족 여름

캠프’  후원금을 지원하였다. 루푸스(전신성 홍반성 낭창)란 류마티스 질

환에 속하는 병으로 관절과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 신장, 신경계, 폐, 심

장, 조혈기관과 특히 면역계를 침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 여

름캠프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및 가족들의 화합을 도

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회사는

앞으로 희귀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및 단체/협회에도 적

극적으로 후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참사랑봉사단
플랜트본부 요한의 집 등 봉사활동 실시

플랜트본부 참사랑봉사단은 7월 15일과 17일 양일간 요한의 집, 온누리

요양센터에서 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뇌성마비 장애아 보호시설인 요

한의 집은 최근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근 계곡에 토사와 자갈 등이

많이 떠내려와 이에 대한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온누리 요양센

터에서는 실내외 환경정리 및 목욕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회사에서 지

급한 목욕용품을 기증하였다.  봉사에는 플랜트 기계배관기술처 및 토

목건축기술처 직원 20여명이 참여하였다. 박재석 / 기계기술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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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C인의 핵심가치퀴즈한마당

7월호 당첨자

숨은그림 찾기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 하소연했다. “왕이시여! 저 여자가 제 아이를 훔
쳐가서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 아이
가 틀림없습니다.” 사연인 즉, 이웃에 사는 두 여인은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죽자, 죽은 아이의 엄마는 이웃집 아이를 몰래 데려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다. 

두 여인의 주장을 다 듣고 난 솔로몬 왕이 말했다.
“너희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 나로서도 판단하기가 어
렵도다. 그러니 방법은 그 아이를 공평하게 반으로 갈라 나눠 줄 테니 그리 알라!”
그리고는 병사를 시켜 “당장 그 아이를 데려다 둘로 갈라 이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렷다!”하고 엄명하였다. 그러자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털썩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왕이시여! 안됩니다! 제발, 제발 그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가 거짓말을 했사옵니다.
소인이 잘못했으니 차라리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저에게 벌을 주소서. 제발 죽이지
만 말아 주소서.”그 여인을 바라보던 솔로몬 왕은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는 엄숙하게 말
했다. “여봐라! 그 아이를 저 울부짖는 여인에게 주어라. 저 여인이 어미가 틀림없느니라.
그리고 거짓말을 한 저 여인은 당장 감옥에 가두도록 하라!”

임노택 / 플)전기계측기술처 과장

윤정희 / 원)전기계측기술처

마효권 / 한국전기협회 부장

김상조 / 한국수력원자력 정비기획처 과장

숨은그림 스푼, 만년필촉, 호미, 낚시바늘, 물고기,
버선, 망치

위 그림 중에서 숨은그림(낚시바늘, 버섯, 아이스크림, 돌고래, 스푼, 국자, 모종삽)을 찾아 독자엽서에 표시해 매월 15일까지 보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 자 에 게
사보 「KOPEC family」는 KOPEC 가족 여러분들(직원, 가족,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OPEC family」에 대한 의견제공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46-71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7 한국전력기술 홍보팀 / 전화 : 031-289-3023 / 팩스 : 031-289-4419 / 이메일 : flonei@kopec.co.kr

■ 당첨자

사보가 새로워졌네요. 나날이 산뜻해지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김자경 / 원) 전기계측기술처 과장

7월호부터 시작된 창의력게임에 저의 의견도 채택되면서 더욱 재미있게 
보았고 다른 분들의 생각도 공유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노지현 / 기계기술처 

■ 편집자에게

‘체인지(體認智) 교육’ 핵심가치 판화프린팅 작업에서 

태풍과 같은
에너지와열정으로

혁신

구성 : 임종우

KOPEC의 비전 및 핵심가치

중 ‘혁신’을 형상화한 것으로,

중국과 일본을 주변에 두고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한반도를 향하여 몰려오고

있는 태풍의 거대하고 웅장한 소용돌이를 나타내어 강력한 혁신을 통한 Global-

ization을 표현하였다. 태풍은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힘으로서 

강력, 변화, 열정, 일체성, 진취성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KOPEC이

고객가치를 우선하는 세계최고의 회사가 되기 위한 행동가치로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태풍과 같은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태풍처럼 몰려오는 세계화의 물결에 진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세계최고의 회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태풍의 모습을 혁신으로 형상화하였다.

박종남 / 기계기술처 부장


